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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이노비즈 가족 여러분! (사)이노비즈협회 경남회장 박재근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2024년에 우리 경남지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경남이노비즈협의회 이름으로 70여 이노비즈 기업이 한뜻으로 창립하며 경남행정동우회관

에 둥지를 틀면서 다른 경제단체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역대 회장님, 임원님, 회원기업과 

인증기업 여러분의 열정과 응원으로 현재 1,500여 이노비즈 기업이 모인 큰 단체로 성장하며 오

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쁜 날을 맞아 이노비즈 가족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남지회가 설립 20주년에 이르기까지 이노비즈 회원사 및 인증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기관, 대학, 유관기관과 더불어 많은 협력과 소통으로 도전과 극복을 통해 지

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지회는 20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이노비즈 현황을 한 곳에 묶은 기업 편람을 부산울산지회와 

함께 발행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이노비즈 기업의 편람 발행을 계기로 3개 광역 지역의 기술

혁신형 이노비즈 기업이 더욱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대표 중소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남지회 20년사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자료 수집, 역대 회장님 인터뷰, 지회 산

하 지구회 회장님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보고 크게 발전될 미래의 20년

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남지역 서부권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지회 본부는 경

남의 수부도시 창원에 위치하며 성장하여 왔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경남 동부권과 서부

권에 소재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다소 약했다는 판단을 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2023년 12월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사무소를 신설하여 동부지역 기업에 대한 서비스

가 원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은 스타트 기업, 벤처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향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담

당하며 사람에 비유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매우 

우수한 기업군입니다. 우수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의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고 기

업인 삼성전자를 넘는 GDP를 자랑하며 다른 중소기업군과 비교해보면 강소기업 100+ 91%, 

월드 클래스 300의 41%, 코스닥 상장기업의 37%,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48% 등 중소기업

의 국가대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이노비즈 기업인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 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

경남지회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노비즈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과 두

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합니다.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여 경남지역의 으뜸가는 경제단체로 우뚝 세워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신 회원 기업 대표님, 유관기관장님, 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님, 이노비즈 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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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한국입니다.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제20차 정기총회 및 20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

며, 우리 지역 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와 지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

시는 박재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으신 분

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는 지난 2004년 창립 이래, 경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현재, 630여 개의 회원사와 5개의 지구회를 둔 

경남지역 핵심 경제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와 회원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대외 경제 불안, 지

속적인 내수 부진,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도 경제여건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제에는 든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22년도 이노비즈 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이노비즈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총 286조원으로 GDP의 13.8%를 차지하며 수출, R&D집적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더욱 발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중소벤처기업청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 및 경영안정에

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금융, 수출, R&D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여러분들의 선도적

인 역할을 뒷받침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어떤 일이든지 한 번 시작

하면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졌다고 하는 용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올해 청

룡의 기운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 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축
사

Global Br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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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선준입니다.

먼저 오늘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의 ‘2024년 정기총회’ 개

최를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재근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은 소부장 제조기업을 기반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으로는 전국 4위, 경제활동인

구로는 전국 3위 규모로, 항공우주,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산업,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수출

의 핵심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더불어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

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등 올해도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노비즈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으로 무장한 경남기업들이 방산, 조선해

양플랜트 등 주력산업에서 견조한 수주와 실적 개선이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는 제 10대 박재근 회장님 취임 이후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

도 경남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하여 경남지역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진공도 정책자금 융자, 수출역량 강화, 기업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

원하여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고, 항상 기업 가까이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여 정부

와 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주신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

리며, 오늘 표창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한

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 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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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 이노비즈협회 제11대 회장 정광천입니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20주년 기념과 함께 15회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설립되어 올해로 벌써 2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협회는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술혁신과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노비즈기업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대외 환경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EGS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2여 년간 이어지

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대외 환경으로 인하여 올해 역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

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만3천여 개 이노비즈기업은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

에는 경남의 이노비즈기업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은 선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자동차 부품, 식품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22,383개 이노비즈기업 중 경남 소재 이노비즈기업은 1,365개 사, 

6%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이노비즈기업 평균(148.3억)보다 높은 154.9억의 매출 성과

와 함께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도 전체 평균 65.4%보다 높은 67%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남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

앞으로 협회는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연결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통해, 우리 이노비즈기업

과 회원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

부드립니다.

이노비즈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남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비즈협회 회장

정 광 천
㈜아이비리더스 대표이사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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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C C E S S

Frozen Start-up investment 
(고금리와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Crossover in Online & Offline 
(B2B와 B2C,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크로스오버 전략) 

Expense-based Decision making & ESG buffering 
(비용 중심 정책과 ESG 버퍼링)

Senior 
(극단적 인구구조의 변화) 

Spread of Hyper Individaulistic Culture 
(한계고용시대 초개인화 조직문화 확산 전략)

Unstoppable Ai 
(진격의 Ai, 보편적 디지털 사회)

첫 번째 '스타트업 투자빙하기'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

는 투자사들의 투자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엔젤투자를 받은 

이후 지원을 못 받아 힘들어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24년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프리미

엄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면 프리미엄 중에서 카테고리를 

경 영 칼 럼

2024년 7가지 경영전략 키워드

글 김경민

가인지컨설팅그룹 대표
(경남지회 전문위원단 단장)

시중에 많은 트렌드 책들이 나와 있다.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책이 많은데 경영의 전략 키워드는 부족하다. 2024년 전망을 

언더백이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전략 키워드를 말하려 한다. 키워드는 7가지이며, SUCCESS의 스페링으로 키워드를 도출했다. 

1

2

3

Contents
(콘텐츠와 문화 산업의 선전)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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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 고객의 돈을 아껴줄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현

재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비율을 7:3으로 했

다면 지금은 현재 돈 벌고 있는 사업에 90%, 신규 사업에 

돈 쓰는 거는 10%로 줄여야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

는 캐시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돈이 없

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컨설팅을 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올해는 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도는 자제하는 것

을 권유한다.

 

두 번째는 '진격의 AI 상품'이다. 

우리는 Ai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출시된 서비

스나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이미 유

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쿠팡이 가지고 있는 초개인 맞

춤형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거기에 따라 우리는 눈과 귀를 

열고 있다. 릴스를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고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Ai가 빅데이터 속에서 작동한다. 조금 심하게 말

하면 Ai 작동시키지 않고 고객을 만나려는 다양한 시도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업무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여

러 기능이 있는 협업툴도 생겼다. 언더백 기업에 집중하는 

가인지 컨설팅도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만

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로 변화된 사회이다. 조직 내에서

도 회의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할 때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Ai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oT 서비스는 과거에 컴퓨터, 아이폰 등 비싼 제품에 들

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옷 파는 곳에서도 IoT 서비스가 들

어가 있다. 모든 제품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 옷을 걸

치면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버튼만 누르면 피팅룸으로 직원

이 옷을 가져다준다. 헤어샵에서도 IoT 기술이 있어 센싱

이 작동되면 헤어샵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

템이 생겼다. 다양한 형태의 IoT서비스가 생겼다. RFID 시

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한 ID 당 3만원이었다. 현재는 30

원이다. 우리 주변의 IoT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

면 우리 상품에 IoT를 장착하고 센싱을 붙일 수 있는 기회

가 많이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미 

IoT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의자를 판매하고 있다면 의자만 파는 것이 아니다. 의자에 

IoT 센싱을 붙여 이 의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후 관리

해주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것의 진격의 Ai이다. IoT서비스는 가격이 싸지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이미 확산되어 있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으로 시작하여 라이프 스타일 서비

스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디커플링 전략이라 부른

다. 좁고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확산하는 전략이다. 만족한 

소비자의 경험이 생긴다면 우리 언더백 기업들에게도 기회

가 있다.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컨버전스'다. 

온라인을 하던 기업이 오프라인을 한다.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여 아마존고(Amazon Go)를 만들었다. 야놀

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결했다. 온라인 

매장은 죽을 수 없기에 온라인을 만들고, 오프라인은 죽을 

수 없기에 온라인을 만든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온라인을 시도해보는 것이 기회이다. 온라인만 하고 있다

면 오프라인 매장과 콜라보를 해보는 것이다. 그곳에서 쇼

룸을 만들던지 라이브 쇼핑을 해보던지 다양한 형태로 시

도해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콘텐츠의 부흥'이다.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라는 책도 있다. 강의를 할 때 종

종 말한다. 우리 비즈니스는 안경 비즈니스가 아니다. 안경

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겁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신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파는 것은 신발이 아

니다. 신발을 통해 나의 스타일을 연출하고, 나의 삶을 스

포티함을 연출하도록 돕는 것이 본질이다. '의자를 파는 것

이 아닌 의자를 즐기는 방식을 파세요.' 이런 이야기는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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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에서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면 월 천만원도 못 번다. 

그런데 베트남을 간다면 어떨까?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콘

텐츠 지식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한국에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해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

을 수 있다. 비유를 한다면 라면을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는

다. 그 경쟁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

업의 방식, 고객을 만나는 방식, 채용하는 방식, 생산을 해내

는 방식 등을 지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진출

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콘텐

츠와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딱 두가지만 시도해봐라. 첫 번

째는 우리 제품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고객이 나를 만나지 않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

지 확인하고 그 서비스를 해주는 곳과 콜라보를 해보는 것이

다.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만의 콘텐츠가 필요하

다. 

다섯 번째는 비용 중심 정책결정과 ESG 버퍼링이다. 

미닝아웃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

도 환경과 자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제품이 비싸더

라도 사주는 분위기였다. 이제는 돈이 없으니깐 유럽사회는 

ESG 관련된 사업 진도, 투자, 펀드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그러니 이럴 때 일수록 비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관리를 통

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가격 경쟁력을 선행적으로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직업 전환도 빠르다. 장사가 안

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 홍대에 살고 있다. 새

로운 식당이 들어오면 카페 하나가 망해있고, 새로운 카페가 

들어오면 식당 하나가 망해있다. 우리는 '어렵나보네'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변화를 봐야한다. 이 상황에서 돈

을 벌고 있는 사람은 주방기기 렌탈사업이다. 인테리어 업계

도 렌탈 방식을 구독으로 결제 방식을 바꿨다. 우리는 그 환

경 속에 있다. 

여섯 번째는 '한계 고용시대'이다. 

초개인화 시대이다.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은 '핵개인

화 시대'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초하이파워 정도까지 간 

것 같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집단화였다. 고객이나 직원도 다 

집단으로 봤다. 오늘날은 진격의 Ai 시대이기에 사람을 집단

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본다. 한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

하여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친구랑 대화하다가 자전거 얘기

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쿠팡에 자전거가 올라온다. 

이유는 마이크를 켜놨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회사를 운영할 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닌 인

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닌 플

레이북을 만들고 인재가 그곳에서 뛰어 놀게 하는 것이다.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원칙을 강조하고 자유롭게 하는 

INN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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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도 할 필요가 없고 제품도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커

뮤니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언더백 기업이 어떤 전략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

는지 7가지로 정리했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은 비전로드맵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로드맵은 3단계로 정

리할 수 있다. 1단계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업, 2

단계는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 사업, 3단계는 시도

해보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2~3년 이후에 잘 될 것 같은 영

역을 세워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사업, 신사업, 미

래사업으로 부른다. 로드맵을 먼저 정리해보고 그에 맞게 고

객, 상품, 아이디어, 과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비전로드맵

을 세우지 않고 바로 목표를 세우면 현재의 수준에서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작년도 대비 목표가 10~20% 상승이 될 것이

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5~6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

이 될 것인지 상상해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

워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할 것인지 역설계를 하는 것이다. 

비전로드맵, 목표계기판 작성하는 방법은 가인지캠퍼스 사이

트에 있어 참고하면 된다.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자

들이 잘 대응하며 잘 버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인지컨

설팅그룹은 언더백 경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것이다. 넷플릭스가 만든 무규칙의 규칙문화가 확산되는 것

이다. 이것이 초개인화시대의 현상이다. 

조직 내에서도 직급 중심, 피라미드 중심, 부서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내가 부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크럼장, TF장, 프로젝트 

장이 되는 것이다. 또 부서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스포

티파이가 이야기했던 것도 길드 조직처럼 생산부에서 2명, 

영업부에서 1명, 디자이너 2명 정도가 모여서 그 안에서 모

든 걸 다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진

행해보면 15명, 20명, 50명 늘려가는 것이다. 안되면 지식

과 공유를 헤쳐 모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집

단이 아닌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의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다

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극단적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인구통계학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늘고 있고, 출산율

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새

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유하는 것은 어

렵다. 사람은 계속 줄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 굉장히 비싼 행위가 된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돈이 있는 시니어들이 늘어날 것

이다. 그러니 비즈니스 대상에서 시니어를 제외시키면 안된

다. 여전히 시니어는 비즈니스 주체이자 소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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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1. 격변의 시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증기기관 발명, 

기계화) 이후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제2차 산업
혁명(19~20세기 초 전기동력 에너지 이용 대량생산), 제3
차 산업혁명(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 제4차 산업혁명
(2010년대 중후반 인공지능/ICT)을 거쳐 현재는 제5차산업
혁명(6G, 우주산업, 양자역학)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급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사회제
도, 문화도 급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물결로 전
통적으로 당연시되던 사회제도, 문화가 변화하고, 기존 제도
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 관행들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법제도의 변화 중 가족제도, 재판제도, 해고 절차 
등에 관하여 이노비즈 회원사 관계자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한다.

2. 외손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세상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 아래 제사를 모실 후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들이 없는 집은 혈족 중에서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적 정리 없이 족보상 입양을 하는 경우도 
흔하였다. 전통적으로 혈족 중에서 양자를 입양할 때는 소목
지서( )의 전통으로 항열 상 조카뻘에 해당하는 혈족

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손자뻘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았다. 소목지서란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하는데,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원칙이다.

필자가 가사 재판을 담당할 때인 2010년경 어떤 중년 부
부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법원의 허가를 청구
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법률상 양
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일반입양은 법원의 허
가가 필요 없었고,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
는데 현재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친양자 입양은 물론 일
반 입양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연인 
즉 여고생인 딸이 같은 또래 남학생인 생부 사이에 외손자
를 낳았는데, 아이 생부 측에서 혼인은 물론 아이의 양육도 
거부해서 외손자를 12년째 아들처럼 키우고 있으니 친양자
로 입양하겠다는 것이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그 중년 부부와 생모를 불러 심문
해 보았더니 아들이 없던 그 중년 부부는 외손자가 태어나
자 마자 양육을 맡아 외손자를 아들처럼 길렀고, 외조부모
를 ‘아빠, 엄마’로 부르게 했으며, 그 외손자는 당시 나이가 

12세로 외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호칭할 뿐 외조부모인 사
실과 자신의 출생경위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양자로의 입양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례를 검
색하여 보았는데, 외손자나 손자로의 친양자 입양을 허가
한 선례가 없고 불허가한 사례만 몇 건이 있었다. 불허가 
이유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부나 생모가 형제나 자매, 
남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가족질서에 혼란을 가
져온다는 것이었다.

동료 법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더니 찬
반 양론이 있었고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결정하기가 난
감하다는 것이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양자 외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이유가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친생자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
은 취지에서 입양을 허가하였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허
가할 경우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다.

입양허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족질서를 혼란시키고 엄마가 누나되는 콩가루 집안을 만
들었다는 무개념 판사의 재판이라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

경 영 칼 럼

글 노갑식
뉴탑법률사무소 대표
(경남지회 전문위원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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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변의 시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증기기관 발명, 

기계화) 이후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제2차 산업
혁명(19~20세기 초 전기동력 에너지 이용 대량생산), 제3
차 산업혁명(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 제4차 산업혁명
(2010년대 중후반 인공지능/ICT)을 거쳐 현재는 제5차산업
혁명(6G, 우주산업, 양자역학)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급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사회제
도, 문화도 급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물결로 전
통적으로 당연시되던 사회제도, 문화가 변화하고, 기존 제도
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 관행들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법제도의 변화 중 가족제도, 재판제도, 해고 절차 
등에 관하여 이노비즈 회원사 관계자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한다.

2. 외손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세상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 아래 제사를 모실 후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들이 없는 집은 혈족 중에서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적 정리 없이 족보상 입양을 하는 경우도 
흔하였다. 전통적으로 혈족 중에서 양자를 입양할 때는 소목
지서( )의 전통으로 항열 상 조카뻘에 해당하는 혈족

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손자뻘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았다. 소목지서란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하는데,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원칙이다.

필자가 가사 재판을 담당할 때인 2010년경 어떤 중년 부
부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법원의 허가를 청구
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법률상 양
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일반입양은 법원의 허
가가 필요 없었고,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
는데 현재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친양자 입양은 물론 일
반 입양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연인 
즉 여고생인 딸이 같은 또래 남학생인 생부 사이에 외손자
를 낳았는데, 아이 생부 측에서 혼인은 물론 아이의 양육도 
거부해서 외손자를 12년째 아들처럼 키우고 있으니 친양자
로 입양하겠다는 것이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그 중년 부부와 생모를 불러 심문
해 보았더니 아들이 없던 그 중년 부부는 외손자가 태어나
자 마자 양육을 맡아 외손자를 아들처럼 길렀고, 외조부모
를 ‘아빠, 엄마’로 부르게 했으며, 그 외손자는 당시 나이가 

12세로 외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호칭할 뿐 외조부모인 사
실과 자신의 출생경위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양자로의 입양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례를 검
색하여 보았는데, 외손자나 손자로의 친양자 입양을 허가
한 선례가 없고 불허가한 사례만 몇 건이 있었다. 불허가 
이유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부나 생모가 형제나 자매, 
남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가족질서에 혼란을 가
져온다는 것이었다.

동료 법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더니 찬
반 양론이 있었고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결정하기가 난
감하다는 것이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양자 외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이유가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친생자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
은 취지에서 입양을 허가하였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허
가할 경우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다.

입양허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족질서를 혼란시키고 엄마가 누나되는 콩가루 집안을 만
들었다는 무개념 판사의 재판이라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

J U S T I  C E

13

Global Brand Power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 )의 존속을 위한 

제도, 즉 집안 자체를 위한 가족제도는 이제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족제도로 

바뀌어졌다.

4.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의 넘쳐나는 지식정보 

등으로 요즘 우리 근로자들은 굉장히 유식해졌다. 사용자로
부터 해고, 징계 등을 당하면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노동청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
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되어 구제명령
이 내려지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더라
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구제명령)의 집행력이 정지되
지 않고, 구제명령 내용에 따라 해고나 징계기간 동안의 임
금지급과 복직, 징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보다도 더 많은 이행강제금이 연 2회씩 계속 부과되므
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의 효력은 강력하다.

사용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
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 통보, 서면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서면 통보 모두 해
고무효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면 그 해고가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적정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
고이다.

다. 급기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외손자나 손자의 친양
자 입양허가를 금하는 취지의 재판간섭에 해당할 만한 자료
를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외손자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해달라는 외손자 
입양 허가신청은 모조리 기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
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21. 12. 23. 대법원은 대법원 202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외손자의 친양자입양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을 파기하고 외손자를 친양자로 허가하는 것이 입양될 자녀
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허
가함이 상당하다(대법관 13인 중 10인의 다수의견)는 취지
로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결정이 나오자 외손자나 손자를 입
양하거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외손주 친양자 입양허가결정 후 10여
년만에 대법원이 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 )의 존속을 위한 제도, 즉 집안 
자체를 위한 가족제도는 이제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족제도로 바뀌어
졌다.

혼인신고 시 자녀들의 성을 부친이 아니라 모친의 성을 따
르도록 협의할 수 있고, 한번 정해진 성을 부나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나 계모의 
성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고 며느리
가 재혼하자마자 며느리가 맡아 키우던 손자의 성과 본이 며
느리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발
생하니 이제 손자의 성과 본이 바뀌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시대이다.

3. 형사 항소심 재판 관행의 변경(1심 중심의 재판)
종래 형사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다

반사였지만 요즘 형사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의 합의가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으면 좀처럼 형이 변경되
지 않고 항소기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 1심에
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기를 고
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어도 사안에 비추어 1심 재판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
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지금처럼 항소심 
법원이 대부분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면, 항소심 재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재판 무용론이 팽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
주 중요하다. 1심에서 대충 변론하고 안되면 항소심에서 해
본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의 형이 다
소 무거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에서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1심 
판결의 형이 아주 무겁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형을 좀처럼 
변경하지 않으므로 1심에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여야 한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는 형사 항소심의 경우보다 덜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항소기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을 좀처
럼 뒤집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
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1심판결이 대부분 그대로 유
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
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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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의 넘쳐나는 지식정보 

등으로 요즘 우리 근로자들은 굉장히 유식해졌다. 사용자로
부터 해고, 징계 등을 당하면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노동청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
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되어 구제명령
이 내려지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더라
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구제명령)의 집행력이 정지되
지 않고, 구제명령 내용에 따라 해고나 징계기간 동안의 임
금지급과 복직, 징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보다도 더 많은 이행강제금이 연 2회씩 계속 부과되므
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의 효력은 강력하다.

사용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
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 통보, 서면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서면 통보 모두 해
고무효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면 그 해고가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적정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
고이다.

다. 급기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외손자나 손자의 친양
자 입양허가를 금하는 취지의 재판간섭에 해당할 만한 자료
를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외손자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해달라는 외손자 
입양 허가신청은 모조리 기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
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21. 12. 23. 대법원은 대법원 202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외손자의 친양자입양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을 파기하고 외손자를 친양자로 허가하는 것이 입양될 자녀
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허
가함이 상당하다(대법관 13인 중 10인의 다수의견)는 취지
로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결정이 나오자 외손자나 손자를 입
양하거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외손주 친양자 입양허가결정 후 10여
년만에 대법원이 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 )의 존속을 위한 제도, 즉 집안 
자체를 위한 가족제도는 이제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족제도로 바뀌어
졌다.

혼인신고 시 자녀들의 성을 부친이 아니라 모친의 성을 따
르도록 협의할 수 있고, 한번 정해진 성을 부나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나 계모의 
성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고 며느리
가 재혼하자마자 며느리가 맡아 키우던 손자의 성과 본이 며
느리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발
생하니 이제 손자의 성과 본이 바뀌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시대이다.

3. 형사 항소심 재판 관행의 변경(1심 중심의 재판)
종래 형사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다

반사였지만 요즘 형사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의 합의가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으면 좀처럼 형이 변경되
지 않고 항소기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 1심에
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기를 고
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어도 사안에 비추어 1심 재판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
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지금처럼 항소심 
법원이 대부분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면, 항소심 재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재판 무용론이 팽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
주 중요하다. 1심에서 대충 변론하고 안되면 항소심에서 해
본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의 형이 다
소 무거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에서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1심 
판결의 형이 아주 무겁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형을 좀처럼 
변경하지 않으므로 1심에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여야 한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는 형사 항소심의 경우보다 덜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항소기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을 좀처
럼 뒤집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
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1심판결이 대부분 그대로 유
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
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

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

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

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

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②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L O W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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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관세법상 제도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
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
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
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승인
신청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글 : 서판수 관세사(경남지회 전문위원)

1. 관세분할납부 제도

2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3분할납부기간 및 
승인신청서 

제출

1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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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
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간
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
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
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원재료 수입 제조·가공 제품·수출 관세환급 신청

환급대상원재료
(징수)

환급대상수출
(환급)

수출이행기간(소급2년) 환급신청기간(소급5년)

2. 관세환급 제도

1간이정액환급

2개별환급

관세환급방법

개별환급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모든
수출 기업

모든 
수출 품목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6억원 이하인 업체
중소기업 

연간환급금

간이정액율표 게기

수출 품목
수출 사실 
확인 서류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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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사용신고 제조·가공

수출·반송

수입(내수)

타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

(관세납부 유예)

기계, 기구, 소모품 등은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

기록
관리

외국원재료

타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

비 환급대상 내국물품

보세운송 반입신고 사용신고(수입신고)

보세운송 반입신고

반입확인(1호 서식)

외국물품 원재료

내국물품 원재료

타 보세공장 원재료

보세공장
사용기계, 소모품

보세공장 업무처리 절차

보세공장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

3. 보세공장 제도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
역이며,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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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부과 (시행 :2022. 8. 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2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시행 : 2023. 7. 1.)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나머지 유산·사산휴가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Ⅰ.   2023년 하반기 시행 노동관계법령

설치 대상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위반시 제재
●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 기준

● 크기 : 최소바닥면적 6㎡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이격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 18~28℃ 수준 유지하도록 장치 / 일정 습도·조명 유지 및 환기 가능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 휴게시설표지 부착 / 청소 및 관리담당자 지정 / 물품 보관 등 다른 목적 사용 금지 

과태료 유예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은 2023. 8. 18.부터 위반시 과태료 적용 대상 

대 상 ●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내 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요건 등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2023. 7. 1. 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화

2024년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변경 고용노동제도

글 : 정세희 공인노무사(경남지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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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 산재보험 관련 

산재보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시행 : 202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령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정사업에의 전속성 폐지하여 다수사업장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운전기사, 골프장캐디  5개 직종 추가
   → 현재 총18개 직종 

고용보험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시행 : 2023. 7.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5세 미만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토록 신설

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전면 시행 (시행 : 2023. 7. 12.)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영한다는 의미
▶ ‌�기존 운용하던 상품 만기도래시 가입자에게 만기 통보가 되는데, 4주 동안 다른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번 더 

통보 후 2주 동안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대 상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내 용
●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 
●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정지전운용방법을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종전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부과
▶ 변경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의 차등 부과로 변경 

중소규모 사업장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OPS 등 방법 도입,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시행

5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방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시행 : 2023. 9. 28.)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제도 간편 개편 (시행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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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시행 : 2024. 1. 1.) 

2  2024년 4대보험 요율 (시행 : 2024. 1. 1.) 

● ‌�최저임금 2023년 대비 2.5% 인상
   (시간급) 9,860원, (일급 8시간) 78,880원, (월급 209시간) 2,060,740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은 2023년과 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대비 1.09% 인상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

Ⅱ . 2024년 시행 예정 노동관계법령

구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부분
(100,529원 초과하는 금액)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0% 초과부분
(전액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부분
(20,106원 초과하는 금액)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0% 초과부분
(전액 산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고용보험요율 1.8% 1.8% 동결

국민연금요율 9% 9% 동결

건강보험료율 7.09%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12.95% 2023년 대비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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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각종 고용지원금 등 2024년 지원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 ‌�2023. 8. 29. 고용노동부의 예산안 발표를 토대로 관련 청년 일자리 사업 예측

구분 내용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코로나 등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사업으로 추진됨
● �‌’21년 5월 신규 지원이 마감되어 사업 예산이 연차적 감소 
(‘21) 12,018 → (’22) 9,952 → (‘23) 2,293 → (’24) 171억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고용상황 개선에 따라 ’23년 신규 지원인원 축소하여  ’24년 예산 감액
● �‌다만, 취업취약청년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4년 신규 지원인원은 ‘23년 9만명에서 ‘24년 

1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청년

내일채움공제
● �‌’23년 신규 가입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2만명) 대비 극히 부진하여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5  노동조합 공시시스템 통해 결산결과 공표 등 신설 (시행 : 2024. 1. 1.)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구분 내용

회계감사원 자격
●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통해 감사 실시도 가능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노동조합 게시판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방법으로 공표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단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한 것으로 봄)

4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과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시행 : 2024. 1. 1.) 

▶ ‌�2024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8%로 인상
▶ 장애인고용의무 있는 사업장이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해야 하는데 부담금 기초액 인상

구분 내용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률
(고용의무 이행률 기준) 2023년 2024년

3/4 이상 부담기초액(1,207,000) 부담기초액(1,237,000)
1/2 이상 - 3/4 미만 부담기초액+6%(1,279,420) 부담기초액+6%(1,311,120)
1/4 이상 - 1/2 미만 부담기초액+20%(1,448,400) 부담기초액+20%(1,484,400)

1/4 미만 부담기초액+40%(1,689,800) 부담기초액+40%(1,731,800)
미 고용 '23년 최저임금액(2,010,580) '23년 최저임금액(2,0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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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행 : 2024. 1. 27.) 

▶ ‌�2022.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시행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내용

처벌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7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추진 (시행 : 2024. 1. 1.)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 특례제도인 
3+3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서 맞돌봄 문화를 확산 위하여 확대 추진

구분 내용

현행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母+父 1개월 : 각 200만원,  母+父 2개월 : 각 250만원, 母+父  3개월 : 각 300만원

개정안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母+父 1개월 : 각 200만원, 母+父 2개월 : 각 250만원, 母+父 3개월 : 각 300만원
  母+父 4개월 : 각 350만원, 母+父 5개월 : 각 400만원, 母+父 6개월 : 각 450만원 

추진현황 입법예고 (2023. 10. 6. ~ 2023. 11. 15.)

시행일 2024. 1.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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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글로벌선도기업 인증, 1000만불 수출탑, 대통령 표

창 등 30여 개에 이르는 기술·품질·실적 관련 각종 인증과 

확인·수상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자 성과다.

주요 생산품은 차량 시트 부품 9종과 선루프 부품 2종, 

차량 전장 부품 외 4종, 차량 바디 부품 2종 등이다. 여기

에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기차용 배

터리팩과 트레이, 하이브리드 UV스크류 살균기 및 미래차 

공조시스템, 친환경 탄소복합소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하는 신사업전략 비전을 갖고 있다.

노왕기 대표는 사옥 전광판의 구호 외에도 ‘해 보기는 해 

봤어’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등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을 <정주영 왕 회장님 명언>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 회사 내 자기 사무실 응접용 테이

블과 책상 위 유리 아래 곳곳에 깔아놓고 있다. 노 대표의 

강력한 추진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

이다. 이를 통해 항상 스스로 다짐하고, 그 기운을 임직원

들에게 전파한다.

노 대표와 국림피엔텍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1959년생인 노 대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

교 졸업 후 곧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때 취직한 회

사가 부산에 있었던 종업원 5명에 월 매출액 500여만 원

의 조그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이때부터 그의 성공신

화가 시작된다.

열심히 일한 덕에 입사 3년 차에 반장이 됐다. 그리고 거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에 자리한 국림피엔텍㈜(대표 노왕

기) 본사에 들어서면 사옥 현관 위 전광판의 구호가 눈길을 

끈다. 노왕기 대표의 경영철학·경영방침을 압축한 말이다. 

부인과 단둘이 사업을 시작해 26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

운 힘이기도 하다.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하는 국림피엔

텍은 자동차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자본금 5

억 원에 70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 외주용역 인력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이 올린 매출로는 비교적 큰 규모다.

회사 설립 26년, 법인전환 24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올

라선 국림피엔텍이 걸어온 길을 보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는 게 한눈에 보인다. 부산에서 양산으로 본사 겸 공장 이

전, 충남 아산공장 설립과 증축, 양산2공장 설립과 확장에

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 보인다. 이노비즈 인증, 뿌리기업 

노왕기 대표

성실과 신뢰·기술력으로 
성공신화 창조

국림피엔텍㈜

회원업체 탐방 1INN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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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년마다 진급해 계장, 과장, 차장까지 올랐다. 현장 관리

직으로는 파격적인 승진이다. 그런데 그 이후엔 회사에서 

일이나 역할은 변함없는데도 승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고교 졸업이라는 학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업계 야간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공부를 위해 

그 전과 달리 칼퇴근했다. 회사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

다. 2년 졸업 후 내친김에 4년제 야간대학 경영학과에 편

입해 대학 학업을 마쳤다.

그러는 중에 부장으로 진급해 그때부터 공장을 총괄했다. 

회사가 3번이나 부도가 나고 사장이 바뀌어도 그의 위치는 

굳건했다. 생산과 품질·자재·영업까지 총괄했으니 사실상 

회사와 운명공동체였다. 마지막 직책이 총괄 공장장이었다.

하지만 IMF 환란은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당시 사장이 

공장장까지 속이고 자신만 빠져나가는 바람에 근로자 임금

과 각종 미지급금 등 정리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하

나 정리하던 중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도 그를 속이고 

자기들 퇴직금 이상 챙겨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와중에 그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는 떠내려가고 그도 일

자리를 잃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배운 도둑질’이

라고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에는 자신이 있었다. 절반 정도 

받은 퇴직금으로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 한 대를 들여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국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명을 달았다. 

일거리는 넘쳐났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쌓은 인맥과 

신뢰가 자산이었다. 인력이라야 노 대표와 그의 부인 달랑 

둘이라 일감이 밀려 들어왔다. 낮에는 노 대표가 영업을 뛰

느라 부인이 기계를 돌렸다. 그리고 밤에는 노 대표가 이어

서 기계를 돌렸다. 그렇게 밤낮으로 일한 덕에 IMF 환란에

도 오히려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43년째 종사하고 있는 노 대표는 오

직 성실과 신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성장의 원

천은 기술력’이라고 말하는 노 대표는 “한 우물을 파고, 열

심히 노력하라, 될 이유를 가지면 성공한다”며 “내가 아니

라도 누군가는 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고 강조한다.

25

Global Brand Power 



세라믹에서 최첨단 항공부품까지 
끊임없는 혁신

낙우산업㈜

항공산업은 투자와 회수 기간이 최소 12년에서 15년까지 

걸린다. 그만큼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자금 운용 등에 어

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세라믹 부문에서 수익 창

출을 통하여 항공 부문에 투자할 수 있어 다른 항공산업 중

소기업에 비해 여건이 나은 편이다.

이처럼 세라믹과 정밀가공, 항공사업이 포트폴리오를 형

성한 게 낙우산업의 생존전략이 된 셈이다. 기존 사업의 안

정적 경영을 토대로 업종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성장을 꾀한다. 그러면서 항공과 세라믹 양대 축이 

기업 발전을 이끄는 모델이다.

항공기 부문은 항공기 치공구와 부품(기계·판금), 반도체 

치공구를 제작한다. 주요 거래처는 KAI, 태양유전, 캔코아어

에로스페이스, 아스트 등이다. 지금까지 치공구 제작실적만 

해도 항공기 1만2500여 건, 반도체 8000여 건 등 총 2만

500건 정도에 달한다.

이 가운데 KAI의 완제품인 T-50 고등훈련기 엔진 커버 

제작·조립과 T-50 엔진 노즐페어링 조립체 개발을 완료했

다. 특히 T-50 엔진 노즐페어링의 재료는 난삭제인 티타늄 

판재로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가공작업이 아주 어렵다.

이에 낙우산업은 화학적 방법인 케미컬 밀링 공정 개발

을 통하여 복잡한 형상을 쉽게 가공하면서도 가공 변질층도 

적고 재료의 경도나 강도에 영향이 없는 ‘티타늄 케미컬 밀

링 제작법’을 개발했다. 낙우산업이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

로 KAI와 KFX T-50 노즐페어링 납품을 협의 중이다. 이외

경남 사천 사남면에 사천사업장, 산청군 산청읍에 산청사

업장과 백운광업소를 비즈니스 3축으로 한 낙우산업㈜(대

표 이용민). 사천시 축동면에 축동사업장 공장허가를 완료

해 사업확장에 대비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해 베트남지

사도 두고 있다.

2010년 항공산업에 뛰어들어 2012년 KAI(한국한공우주

산업) 1차 협력업체에 등록하면서 본격 항공사업을 시작했

다. 낙우산업은 이처럼 항공산업 창업 15년 차이지만, 56년

간 3대째 업력을 이어오는 보기 드문 중소기업이다.

최초 세라믹으로 시작한 사업이 다양한 아이템의 기술 제

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정밀가공으로 영

역을 늘렸다가 항공산업에까지 진출하게 됐다. 그때까지 

2009년 CNC·MCT 생산라인 구축 및 가공 개시, 2010년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인증, 2010년 벤처기업 인증,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착착 준비했다.

회원업체 탐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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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토크가 필요 없는 피팅 개발을 통해 발사체 및 소화용 

배관 사용을 콘셉트로 한 사업화를 완료했다.

이 같은 고도 기술과 정밀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와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낙우산업

은 열처리 로와 에이징 설비, 열처리 장비, 프레스 등 판금 

생산 장비, 정밀가공을 위한 5축·3축 머시닝과 3차원 측정

기, 조립에 필요한 레이저 트레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유한 장비는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물량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절반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지

만, 항공 대기업 4곳에서 MOU 체결을 요청해오고 있어 매

출 2배 성장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세라믹 부문은 세라믹 정제품과 석유화학 촉매, 발전소 첨

가제, 정형세라믹을 생산하고 각종 촉매 재생을 통해 회사

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효자사업이다. 자체 보유한 광산을 

통해 풍부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경쟁력의 원천이다.

낙우산업은 국내 유일하게 Halloysite Kaolin(점토성 고

령토) 채광 및 정제를 통해 석유화학 촉매 제작과 재생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촉매제는 선박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₂를 저감시켜 환경 보존에 크

게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밀주조용 정형세라믹

은 항공기와 발전기용 터빈 브레이드 정밀주조,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에 사용이 되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라믹을 활용한 천연·기능성 페인트는 친환경에다 전자

파(EMP) 차폐 기능까지 있어 건축용은 물론 항공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낙우산업은 이에 착안해 스텔스 등 항공전

용 페인트 기술개발도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완료한 친환경 천연페인트는 중금속 미검출 

및 원적외선·음이온 발생 등 기능성이 인정돼 유치원과 중·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다수 시공됐다. 화재에 안전성을 

가진 건축용 세라믹 사이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연구개발이 완료됐다.

세라믹이라는 전통산업에서 시작해 건축자재와 발전산업, 

최첨단 항공기까지 끊임없이 사업을 다각화하며 성장하는 

낙우산업. “CEO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래 먹

거리를 찾고,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이용민 대표

의 말에서 낙우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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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공사 시공 전문건설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걸맞게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ISO9001·ISO14001 인증, 2016년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 2023년 전기차충전기 KC 인증 및 

ISO45001 인증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왔다. 서울에 ㈜

타키온정보기술(정보통신공사업), 전남 순천에 ㈜타키온정

보시스템(정보통신공사업), 창원에 ㈜타키온안전기술단(비

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자회사를 두고 사업 구역과 영역

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공사 분야 우수한 엔지니어를 다수 보

유하고 최상의 품질로 완벽한 시공 및 관리를 자랑한다. 공

사 현장의 산업안전과 임직원들의 보건에도 항상 만전을 기

한다. 이 같은 기술력과 관리능력은 1300여 건의 공사 및 

유지보수 실적으로 나타났다. 민·관급 입찰을 통해 보유한 

다양한 시공 경험은 타키온네트워크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주요 실적으로는 통신 부문에서 포항공대 C5건립현장 정

보통신 System 납품 및 설치,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 정

보통신 납품 및 설치, 버지야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통신설

비,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신축, 창원SK테크노파

크 스마트빌딩 구축 CCTV시스템 설치, 김해테크노밸리 방

범시스템 구축 등이다. 전기 부문에는 항공과학고 멀티미

디어학습관 전기공사, 창원시 석동복합공영주차타워 신축 

전기공사, 산달분교 캠핑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등을 들 수 

있다.

타키온(Tachyon)’. 현재로는 가상의 물질이지만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는 원자구성입자를 일컫는다. 정보통신공

사 전문업체로 출발한 ㈜타키온네트워크(대표 서병환)는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회사명을 짓고 상표 등록했

다.

타키온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 후 2011년까지 통합 LG

텔레콤 1군 협력업체와 LGU+ 1군 협력업체에 선정되고, 

현대하이테크 씨앤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짧

은 기간에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이같이 단기간에 비지니

스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서병환 대표가 KT와 

한전KDN, ㈜세원정보통신, ㈜나라파워넷 등에 엔지니어

와 관리자로 오래 근무한 경험과 경력에서 비롯됐다.

이어 2013년 전기공사업 등록과 함께 다음 해인 2014년 

인천에 전기통신사업부를 개설하고, 2016년 한화S&C 협

력업체 등록, 2017년 삼성에스원 협력사에 등재되는 등 전

서병환 대표

효율·경제적 전기차 충전 
토탈 솔루션 제공

㈜타키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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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문은 그랜드머큐어 맴배서더 창원

호텔 완속9기, 김해낙원묘원 급속100Kw·완속3기, 창원대

학교 44기, 창원메트로시티1단지 32기·완속6기, 코스트코 

대구혁신점 급속2기·완속14기, 코스트코 김해점 급속1기·

완속9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급속3기·완속29기 등이

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직접 시공은 전국 각 지역 전기공사 

사업자를 모집해 구축한 파트너사를 활용한다. 이들은 유

지·관리 등 AS망으로 촘촘히 연계되어 타키온네트워크의 

역량을 배가시킨다. 그런 만큼 파트너사 선정은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너사 모집 인터뷰는 서 대표가 직접 한다. 이렇

게 해서 타키온네트워크는 전기차 충전기 영업·시공 전국 

5위에 들 정도로 자리 잡았다.

서병환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전기통신공사업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타키온네트워크를 전기자충전사업 토탈

서비스 업체로 만들 계획이다. 미래를 지향하는 회사명에 

걸맞게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에 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타키온네크워크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스템’

이라는 의미를 담은 <타키온 EVS>라는 브랜드도 만들었

다. 이제 타키온네트워크와 자회사 및 협력 파트너사는 <

타키온 EVS>라는 브랜드로 뭉친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와 충전소 주변장치 개발 및 생산, 충전소 시공·운영, 충전

사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춰 충전이 필

요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기

차 충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타키온 EVS>는 타키온네크워크가 이미 자체 개발해 제

작·생산하는 TK01A, TK01B라는 모델명의 전기차 완속충

전기를 축으로 사업화에 들어갔다. 서 대표는 이 토탈 솔루

션을 통해 시공이 90%를 차지하는 매출구조를 획기적으

로 바꿔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 대표는 그동안 전기통신 시공 관련 일을 해오면서 대

기업 협력업체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대기업의 정책에 

따라 회사와 직원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절감했

다. <타키온 EVS>를 구상한 주요 이유다.

미래에 발견될지 모르는 광속보다 빠른 가상의 물질 ‘타

키온’, 연계와 협력을 뜻하는 ‘네트워크’. 이 두 용어를 합친 

타키온네트워크가 그리는 전기차 충전 토탈 솔루션 <타키

온 EVS>가 우리 곁에 다가올 날이 기대된다.

HANA TECHNICALSHAFT

Global Brand Power 

29



효율·친환경·기능성 K-뷰티, 
해외시장 노린다

았다. 이때 등록한 상표가 ‘Rmello HUMUS’와 ‘꽃잎미소’

다. 경남테크노파크와 항노화지원사업 연구협약을 체결해 

산학연 협력 토대도 구축했다. 내친김에 공장신축에도 들

어갔다. 화장품은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 측면에서 제

약받는다. 밀양에서 화학제품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사포공단이 유일하다. 사포공단에 공장을 짓게 된 연유다.

그리고 동의대학교와 기술이전 계약(2건)을 체결하고, 화

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확인, CLEAN 사업장 인증을 완료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우수기술기업 인증과 특허등록, Inno-

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 기술력에 대한 신인도 

확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화장품은 환경과 건강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련 인증이 필수적이다. 환경표지와 녹색기술 인증, 녹색

기술제품(코코넛허브 주방용세제) 확인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신뢰도를 높였다. ‘모리화아르떼’ 

‘코코넛허브워시’라는 2건의 상표도 출원해 개발 제품의 브

랜드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이 외에도 소비자와 

해외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상표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태승뷰티산업은 각종 기초화장품은 물론, 기능성 화장품

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다 천연한방 화장비누와 샴푸·린스·클렌징·바디워시, 주방

용 세제까지 제품 종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 잘 정돈된 공단에 들어서

면 대형 물류차량에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있는 제법 큰 공

장을 찾았다. 하영우 대표를 포함해 11명의 임직원이 글로

벌 화장품 기업을 만들어가는 ㈜태승뷰티산업이다.

하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밀양에서 2004년부터 화장비

누 제조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

품으로 바뀌면서 사업을 계속하느냐 접느냐 한때 고민했

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2016년 말 ㈜태승뷰티산업이라는 회사명으로 법인을 설

립했다. 자금·판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다. 하지만 

시작한 이상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게 상책이다. 법인 

설립과 함께 곧바로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인 

ISO-9001 인증을 받았다. OEM과 ODM 방식 제조업체로

서 거래 기업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다.

장차 자체 브랜드 구축에 대비해 상표등록도 빠뜨리지 않

하영우 대표

㈜태승뷰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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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인증을 받은 주방용세제는 소비자들에게 알

음알음 알려지면서 의외로 인기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힘입어 개발한 친환경 녹색인증 바디워시의 특허출원

을 준비하고 있다. 태승뷰티산업은 이들 제품을 주력제품

으로 삼아 해외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친환경 우수제품 양산

체제를 갖춘 태승뷰티산업은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0% 정도에 그친 공장가동률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판로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하 대표는 그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와 해외시장 개척에 적

극 나설 계획이다. OEM/ODM 방식 생활화장품 전문기업

인 만큼 가격경쟁력에서 자신 있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바

탕으로 제품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각광 받

는 K-컬처도 시장개척에 힘이 된다.

올해부터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를 시작했

다. 기초화장품은 당초 중국 시장을 목표로 했으니 미국과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으로 방향을 돌렸다. 특히 인도네시

아 등 동남아가 주요 타깃이다. 오퍼와 협의 중이라 조만간 

수출선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 대표가 직접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태승뷰티산업은 시장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통해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대한다. 지난 2022년 18억 원이던 매출액

을 오는 2025년 2배 넘는 4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

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나왔다.

뷰티산업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가고 있는 하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차별을 느껴왔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뿌리·원자력·자

동차·조선·항공산업에 항상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뷰티

산업도 고용·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

자체의 관심을 당부한다.

“소중한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슬로건으로 친

환경 화장품과 주방용세제를 제조·판매하는 태승뷰티산업. 

상표 출원한 ‘모리화아르떼’ ‘코코넛허브워시’ 브랜드를 달

고 해외시장을 누빌 날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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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점유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됐다.

에어컨 콤프레셔용 샤프트의 국내 제품과 중국산 수입품

의 비율이 대략 5대5인 점을 감안하면 하나테크닉클샤프

트 제품이 전체 물량의 35% 정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소재비와 인건비 등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

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수입대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테크닉클샤프트가 공정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했지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

서 신규 고용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특히 하나테크닉클샤

프트가 보유한 로봇자동화기술은 샤프트 형상을 생산하는 

동종 업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전파를 

통해 동종 산업 전반에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매출 

증가 등이 기대된다. 하나테크닉클샤프트의 기술혁신이 고

용과 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셈이다.

하나테크닉클샤프트는 ‘지속적 성장 달성’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는 필수로, 끊

임없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인재 발굴과 육성에 

노력한다. 공장자동화 추진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생산 체

질 개선도 경쟁력 강화의 주요 방안이다. 15년 전부터 생산

설비 자동화를 추진했으니 중소기업으로서는 빠른 편이다. 

직원들의 저항과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도 단

계적으로 추진했다.

정성래 대표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중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다. 하나

테크닉클샤프트(대표 정성래)도 그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

나다. 회사 설립 18년 차이지만, 30년 경력의 정밀가공 기

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이다. 에어컨 콤프레셔용 샤프트를 

제작해 주로 국내 가전 대기업에 공급한다.

에어컨 실외기 내부의 주축 샤프트를 생산하는 하나테크

닉클샤프트는 경남 함안군 칠북면 공장(본사)에 설계와 절

단·선삭·딥홀(Deep Hole)·면삭·사상 등 샤프트 가공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학연 원활한 협력

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경남테크노파크에 기업부설연구소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나테크닉클샤프트가 특허기술로 보유한 완전 자동화 

로봇생산라인은 주·야 생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

질향상에도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창원 LG

전자에 연간 120만 대를 공급하면서 국내 물량의 70% 정

정성래 대표

혁신 통해 성장,  
동행·동반성장에도 앞장

하나테크닉클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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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핵심기술을 독자

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와 노후설비 보완 및 개선에 투자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독자적인 핵심기술 확보는 신규사업 발굴

과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이기도 하다.

이를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답게 성장률도 최근 3

년간 15~20%로 큰 진폭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

난해에는 80억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 하지만 연말 재고가 

쌓이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꾸준한 성장세에서 이탈

한 것은 아니다.

하나테크닉클샤프트는 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국세청장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 

표창을 받은 정 대표는 감회가 새롭다. 하나테크닉클샤프

트 설립 전 자동차 부품 회사 운영 당시 세금을 내지 못해 

회사가 2번이나 공매에 넘어갈 뻔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IMF 금융위기 여파가 미칠 시기다. 직원 45명의 급여를 1

년 정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세금 체납을 피할 수 없

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직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회사가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비 오는 날 세무서 문 

앞에 꿇어앉아 “회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서에서 

처음엔 외면하더니 정 대표의 진정성이 통했는지 세무서장

이 직을 걸고 세금 납부를 2년 유예해 줬다.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조금씩 차

차 지급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하나테크닉클샤

프트 설립으로 새출발했다.

그래서인지 정 대표는 기업과 기업, 직원과 사회의 동행

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상생과 봉사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

한다. 이와 함께 ‘대표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직원들에게 믿고 맡

긴다.

정 대표의 이 같은 경영철학과 기업운영 방침은 하나테크

닉클샤프트가 ESG 경영평가에서 70점을 받은 데서 그대

로 나타난다. ESG 평가 기업의 평균 점수가 35점 정도인 

점에 비춰보면 단연 돋보인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사회

와 동행, 업계의 동반성장에도 앞장서는 기업. 하나테크닉

클샤프트가 그리는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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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상식INNO STORY

2024년
달라지는 제도

Check! 변화된 제도를 확인하세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
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
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는 경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 확대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2024년 갑진년( )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
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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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위해 직무
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적용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따
른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
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 10% 상향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40%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대폭 상향(4,000→ 7,000만원)
2.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
청(정기 신청기한인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하
는 경우 지 급하는 금액을 종전 장려금 산정액의 90%에
서 95%로 인상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
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
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이 기존 연 1,200에서 1,500만 원
으로 상향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배당가산율 조정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
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90% 이상 지배하
는 자법인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
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
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 
60억원→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적용기한)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증여세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분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
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
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세부 운영방안은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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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규 이노비즈기업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건설
㈜정암지앤더블유 손홍희 055-353-1661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농공단지길 12-16

㈜부경산업 박권종 055-253-811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518 전체

기계
금속

㈜청담스틸 김철민 055-584-2535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1길 26-32 3층

세명엔지니어링 김영옥 055-790-9441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35 세명엔지니어링

브이아이브이인터내셔날㈜ 구충회 070-4062-7961 경남 함안군 칠원읍 동대이길 303-47 1층

㈜세강메카텍 손성열 055-585-8332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623-26

동남산업기계 김미선 055-854-8449 경남 사천시 축동면 오리동길 46

동서공업사 채운종 055-261-515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21-1(신촌동) 동서공업사

우리테크 양재동 055-342-6958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8-41

㈜제이앤비컴퍼니 주재영 055-736-122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401호

㈜남경테크윈 김상조 055-322-942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48 ㈜ 남경테크윈

㈜신대이엔지 전원배 055-586-3426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산로 100-16 ㈜신대이엔지

동신금속㈜ 김영도 055-854-7657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공단로 62

㈜ 큐씨아이 이정환 055-602-619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612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테크동)

㈜본시스템즈 김창현 055-296-93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156번길 5-15 ㈜본시스템즈

다래정밀 허명한 055-311-3211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129-8 (진례면)

현무정공 장대진 055-322-520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11-33 (안동)

㈜천룡정밀 김동석 055-795-6383 경남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45번길 41

㈜해주 강수범 070-4334-8706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384-1

태광엠앤에스 ㈜ 이규태 055-255-673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1길 35

정우M.S 서정석 055-346-46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01번길 8

㈜신화정공 김병화 055-758-1565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산업단지로44번길 51-11

명창정밀 이명종 055-274-04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5번길 36 (웅남동) (웅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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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기타

㈜뉴트리어드바이저 이지혜 031-7018-0050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어방동) 창조관 402-1

㈜킴텍 김종수 055-252-58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서로 34 킴텍

매그날㈜ 현석정 055-353-3207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394-21 매그날 ㈜

㈜크레아코퍼레이션 강문철 055-322-2268 경남 김해시 번화1로 70 (대청동) 802, 803호

신우금속㈜ 김오준 055-585-2830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10 신우금속㈜

㈜ 뉴비전네트웍스 윤한숙 055-222-018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48(산호동) 3층

남양매직㈜ 안형배 055-372-1234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2길 148 (북정동)

삼원D.M.P 김윤자
채희진 055-381-0143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8길 54 .

광진정밀㈜ 권상훈 055-232-5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85 광진정밀㈜

바이오 ㈜제이케이몬 정상현 02-2088-6144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테크노타운 201-2

서비스
㈜동신지티아이 임형택 055-713-67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1213호,1214호(팔용동, 스마트업타워)

㈜롱텀 조성화 051-747-8059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48 ,4층 402호

섬유 ㈜느티나무의사랑 정선희 055-912-5551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70-2

식품

향유엔에이치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허태영 055-747-747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96번길 33 제1동

풍성식품㈜ 남지곤 055-521-2109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도천중앙로 161 (죽사리)

농업회사법인㈜가고파힐링푸드 윤금정 055-295-16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77 농업회사법인 ㈜가고파힐링푸드

전기
전자

현대강전㈜ 김용수 055-264-6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3 (웅남동) (웅남동, 창원제4표준공장) 5동 8호

㈜에이치엔아이컴퍼니 하현일 070-4760-0506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1길 34-1 에이치엔아이컴퍼니

㈜동아시스템 방기영 055-387-2942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4길 37-36 (어곡동)

㈜기미전자 김윤길 055-345-5322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40-13

정보
통신 ㈜ 에스프로 이성미 055-231-656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구미길 42-3(아미휴먼빌) 203호

화학 ㈜지큐지원 정해동 055-324-525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306 ㈜지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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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는 2023년 3월 29일(수) 오후 4시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구. 풀만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제19차 정기
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인 시상식을 가졌다.
코로나 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내외
빈이 참석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창원대학교 설상석 교수가 “기후 변화 1.5, 2050 탄
소 중립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구온
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 및 대책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한편 2023년도 우수 이노비즈인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총 30명이 표
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에 전윤조 ㈜엔디케이 대표, 윤정호 ㈜한울 대
표 등 2명, 경상남도지사 표창에 김영규 ㈜드림콘 대표, 하준식 남강제지
㈜ 대표, 김진석 ㈜에이치티테크 대표, 김경식 이레산업㈜ 대표, 정정수 
㈜동화TCA 부장, 박소정 ㈜유창산공 차장 등 6명, 경남도의회 의장 표
창에 케네스 민규리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정기복 ㈜신성사 이
사 등 2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에 신오섭 남도하이텍㈜ 대
표, 하규식 ㈜신성그린텍 대표, 정성학 ㈜와이제이솔루션 대표, 김국진 
㈜하이스텐 대표, 김철희 ㈜유창산공 차장 등 5명, 창원특례시장 표창에 
김태하 이레산업㈜ 부장, 조용완 ㈜영동테크 이사, 황화용 ㈜연암테크 
차장 등 3명, 김해시장 표창에 이문영 ㈜신성사 이사, 이정구 ㈜쇼우테
크 부장 등 2명, 양산시장 표창에 박복성(주)신명엔텍 대표, 이노비즈협회
장 표창에 윤찬헌 ㈜영동테크 대표, 전순도 ㈜삼원기계 대표, 최민교 (합
자)동일콘크리트 대표, 서재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정유철 ㈜
영동테크 부장 등 5명,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회장 감사패 수상에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과장 성기현, 주무관 송준용, 주무관 황
유진 등 3명, 경남지회 회장 표창에 최유진 대리가 수상하였다. 

2023년 정기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인 시상식

2023년 정기 이사회

운영위원회

정기 총회 및 이사회

1차  2023. 02. 07. 11:00 ~ 13:00 / 경남지회 회의실
- 2022년도 수입, 지출 결산(안) 심의
- 2023년도 예산(안) 심의
- 신규 감사 선임(안)

2차  2023. 05. 10. 11:00 ~ 13:00 / 경남지회 회의실
- 임원 워크샵 개최(안)
- 김해지부사무소 명칭 및 주소 변경(안)

3차  2023. 06. 13. 11:00 ~ 13:00 / 경남지회 회의실
- 창립 20주년 백서 “20년사” 발행(안)
- 경남지회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 경과 보고
- ESG경영 자문위원회 구성(안)

4차  2023. 11. 27. 12:00 ~ 19:00 / 경남동부지부 회의실
- 2023년 예산 변경(안)
- 2024년 제15호 경남지회 회보 발행(안) 
- 사무국 직원 승진 인사(안)
  ★ �‌이경희 차장 ⇒ 부장
  ★ 최유진 대리 ⇒ 과장
  ★ 박소현 사원 ⇒ 주임
  ★ 이동해 과장 신규

1차  2023. 02. 17. 11:00 / 호텔 인터내셔널 창원 3층 크리스탈홀
- 2022년 예산, 결산(안) 심의
- 2023년 주요 사업계획(안) 심의
- 2023년 수입 및 지출 편성(안) 심의
- 2023년 제19차 정기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인 시상식(안)(2023. 03. 29)
- 2023년 신임 임원 선출(안)

2차  2023. 09. 19. 11:00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회의실
- ‌�‌경남지회 김해지부 명칭 및 장소 변경(안) 심의(동부지부, 김해중

소기업비즈니스센터)
- 이노비즈기업 편람 발행(안) 심의(부산울산지회와 연합)
- 2024년 20주년 기념행사 예산 변경(안) 심의

 3차  2023. 12. 21. 12:00
          경남동부지부 :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2층 209호 
- 2024년 제15호 경남지회 회보 발행(안) 심의
- 포상추천규정 개정(안) 심의
- 20주년 기념 준비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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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활동

경남지회 2023 
신년 인사회 및 R&D 설명회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회장 박재근)는 2023년 1월 17
일(화) 인터내셔널호텔 창원에서 코로나 19가 종료되는 시점
을 맞아 3년만에 마스크를 벗고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미자 경남본부장 등 내외
빈이 참석하였으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연
동제·특별 약정서·연구개발사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경남테크노파크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 설명회, 경남창조
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 기업 육성에 참여한 기업 대표의 성
장 스토리 발표 등 다양한 내용과 2023년을 맞이한 기업 경
영인에게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제 66회 
이노-모닝포럼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회장 박재근)는 2023년 11월 2
일(목) 그랜드머큐어앰베서더 창원에서 열린 제67차 이노-
모닝포럼은 “경남지역 중소기업 CEO를 위한 모닝포럼”으로 
주제로 기술보호와 기업 보안관련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지난 6월 23일(금) “중소기업 기술보안 역량강화 
및 기술유출방지 협약”을 체결한 후속 조치로 국정원 경남지
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경남벤
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였다.

국정원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협약 체결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회장 박재근)는 2023년 6월 23
일(금) 그랜드머큐어앰베서더 창원에서 국정원 경남지부, 한
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경남벤처기업
협회,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와 중소기업 기술보안 역량강
화 및 기술유출 방지 업무에 관한 협약을 가졌으며 "기술보
호가 곧 경제안보"라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회장 박재근)는 2023년 12월 
12일(화) 경남 동부지역의 이노비즈 기업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을 위한 경남동부사무소를 개소(김해중소기업 비즈니
스센터)하였다. 김해, 양산, 밀양지역은 경남 이노비즈 기업 
1,500여 곳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노비즈 기업을 
위한 지원 업무 강화와 정부사업 유치 및 수행에 최선을 다
할 목적으로 개소하였으며, 경남지회 상임고문 및 창립 20
주년 기념 준비위원, 경남지회 산하 5개 지구회 회장과 총무
부회장이 참석하여 경남동부지부의 성장을 기원하며 앞날을 
축하하였다.

경남동부지부 개소식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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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Tel. 070-4128-5573, 055-261-2360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만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
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청년도약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참여자)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지원
내용

202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세부내용 문의

1.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
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단, 지식서비스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2.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지원제외 기업이 아닐 것
3.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1.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의 경우(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비례 최
고 만 39세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로 3개월 초과 근무자는 가입 제한

3. 취업애로청년(1~9 하나 이상 해당시 지원 가능)
    ‌�‌(① 6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

민취업지원제도 참여 ⑤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⑥ 자립지원필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4. 근로 조건 : 정규직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채용일은 2023.01.01.~12.31 이어야함)
   * ‌�2023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은 제외

1~10 하나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① 4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기업자격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근로조건

정규직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채용일은 2024. 01. 01. ~ 2024. 12. 31)
* 2024년 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 제외(졸업 후 바로 취업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www.work.go.kr/youthjob) 접속 후 
기업 신청(사업자등록증 첨부) 
①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

통보 →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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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시니어인턴십 사업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Tel. 070-4128-5572, 055-283-2360

입사일로부터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씩 6개월간 지원(1인 최대 총 24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일반형

장기취업유지형

일반형 사업으로 지원기준일 이상 참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지원기준일(18, 24, 30, 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각 기간별 80, 80, 60, 60만원 지원

202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 참여 가능 직종(한국산업분류표) : 391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기업

세부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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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 사전인증교육 ※ 사업 참여 여부 무관 참석 가능

▶ 교육 일정 
1차  24.04.04.(목) 13:00~17:00 김해 김해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
2차  24.04.05.(금) 13:00~17:00 창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회의실
3차  24.04.08.(월) 13:00~17:00 진주 진주혁신평생교육아카데미 404호

● 컨설팅 지원(기초/심화)
● 기초컨설팅 선정 40개사 중 자체 정량 평가 기준에 따른 상위 10개 기업 심화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 (기초컨설팅) 이노비즈 인증 획득 희망 및 온라인 자가진단 진행 중인 기업
  - (심화컨설팅) 기초컨설팅 참여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

경남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

202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전인증교육 : 이노비즈 인증 관련 기초교육
컨설팅 지원(기초/심화) : 기업 인증 단게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도

경남도  기업 40개사
(40 개사  우수기업 10개사 선정 후 심화 컨설팅 지원)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일 ~ ‘24. 4. 12.(금) 16시까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메일 접수(itkang@innobiz.or.kr) 

구     분 주요 내용

기초
컨설팅

이노비즈 인증 요건 - 이노비즈 자가진단 기반 요건 검토
 · 업종에 따른 평가 지표 점검

요건 검토 미비 대응 - 기술혁신 시스템 수립
 · 인증 항목에 따른 문서 및 서류 준비 체크

심화
컨설팅

현장 평가 서류 및 
인증 신청 제출 

서류 준비 1

- 기술혁신능력 점검 
 · R&D활동 지표 등 준비 점검

현장 평가 서류 및 
인증 신청 제출 

서류 준비 2

- 기술혁신 경영능력 점검
 · 경영혁신 및 변화 대응 능력 등 점검

- 기술혁신 사업화 능력 점검
 · 제품화 및 생산화 등 준비 점검

- 기술혁신 성과 점검
 · 기술경쟁력 변화성과 및 기술경영

- 성과 등 준비 점검
 · 이노비즈 인증 현장 심사 신청

접수 유선 확인 필수 이노비즈 경남지회 055-313-2362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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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2024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인턴연계 인원 200명 / 인턴 프로그램 기업은 기업 당 인턴 활용 인원에 따라 조정

참여청년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등도 참여 가능  
  ※ 기업체에서는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음(보험은 고용노동부 재해보험 일괄 가입)  
  ※ 일경험 제공받는 기업에 취업/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사업
목적

지원
규모

참여
대상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
회적기업

이노비즈 경남지회 055-313-2362세부내용 문의

지원내용

● 사전직무교육 지원(2주 / 50시간)
● CAD/CAM, 사무행정 교육 

청년

사전 직무 
교육 기관

(직무교육/ 주25시간) 3.75만원/주

(인턴프로그램/ 주25시간) 35만원/주  

참여 청년에

지원금 
지원

기업체

● 직무 교육수료 청년 인턴십 진행 
  (8주, 주 25시간 근무) 
● 기업부담금 없음
  ※ 주25시간 이상 활용 시 기업 부담금 발생

1인당 5만원/주

멘토 1인당 3.75만원/주
※ 멘토 1인 인턴 최대 10인 관리

참여 기업에

지원금 
지원

청년인턴
매칭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추후 사업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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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원경남지회

사

무

국

일  
자  
리  
지  
원  
센  
터

함
안
지
구
회

기
계
분
과
위
원
회

소
재
분
과
위
원
회

자
동
차
분
과
위
원
회

전
기·전
자
분
과
위
원
회

방
산
·

항
공
분
과
위
원
회

화
학
분
과
위
원
회

김
해
·

밀
양
지
구
회

서
남
부
지
구
회

양
산
지
구
회

창
원
지
구
회

금
형
분
과
위
원
회

조
선
·

중
공
업
분
과
위
원
회

메
카
트
로
닉
스
분
과
위
원
회

분
과
융
합
지
원
위
원
회

스
마
트
기
술
연
구
회

산
학
협
력
위
원
회

수
출
촉
진
지
원
단

자
문
교
류
위
원
회

G
N
I

엔
젤
포
럼

회   장

감      사명예회장

상임고문

정무수석부회장 홍보수석부회장행정수석부회장 

회   장 박재근 ㈜유창산공

상임고문

이가상 ㈜아스픽

이수태 ㈜광산

김용덕 ㈜엔티텍

이영춘 ㈜장생도라지

이종판 마이어코리아㈜

성해진 토탈엔지니어링㈜

손태호 ㈜동화T.C.A

명예회장 조창제 ㈜디엠테크놀러지

감사(업무) 배종윤 ㈜오토일렉스

감사(회계),
서남부지구회장

이용민 낙우산업㈜

정무수석부회장

행정수석부회장 박재철 거명파워㈜

홍보수석부회장 김영규 ㈜드림콘

김해지구회장 손인호 유니버셜오일㈜

양산지구회장 노왕기 국림피엔텍㈜

함안지구회장 최인규 씨에프산업

부회장

강호철 ㈜제노라인

권영현 대영소결금속㈜

김명한 ㈜신승정밀

김연이 ㈜신라이노텍

부회장

김오곤 대한정밀공업㈜

김학순 ㈜거양금속

류병현 ㈜동구기업

서영옥 ㈜화인테크놀리지

양재부 ㈜신스윈

엄주성 ㈜연암테크

윤찬헌 ㈜영동테크

윤희용 ㈜현대스틸

이재완 실버팍스

이진환 ㈜삼오

전윤조 ㈜엔디케이

정신복 도림산업

조홍식 ㈜젬텍

하재붕 창원정공㈜

황태부 디엔엠항공

이사
김해밀양총무

강문철 ㈜크레아코퍼레이션

이사 김국진 ㈜하이스텐

이사 김덕열 두남화학

이사 김동범 하이에스지

이사 김민재 ㈜창민테크론

이사 김민준 금광테크㈜

이사 김봉관 단일엔지니어링

이사 김석조 원덕금속

이사 김영순 한국마그네슘

이사 김지원 ㈜코리아시스템

이사 김진석 ㈜에이치티테크

이사(창원총무) 김한준 ㈜대호아이앤티

이사 김현식 ㈜매트론

이사 서병환 타키온네트워크

이사 손화현 화영상사

이사(함안총무) 송종찬 ㈜제이씨티(JCT)

이사 양재근 동서포장기계

이사 여영철 ㈜진영산업

이사 윤정호 ㈜한울

이사 이기정 ㈜아스픽

이사 이동훈 ㈜함일셀레나

이사 이인수 ㈜성산툴스

이사 이종한 ㈜대원정공

이사 이  한 ㈜대경케미칼

이사 정성래 하나테크닉클샤프트

이사 한상훈 ㈜한국바이오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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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의 진단과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자 전문위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단경남지회

전 학 수 회계사
법무법인 미래로
T. 055)287-9889

회
생·

파
산

정 세 희 노무사
노무법인 성산
T. 055)713-1991

노
무

정 지 훈 행정사
정지훈행정사사무소
T. 055)713-1991

외
국
인
력

이 종 욱 노무사
한마음노무법인
T. 055)262-2623

노
무

김 주 열 변호사
법무법인 금강
T. 055)282-0905

법
률

이 상 찬 관세사
성산관세사무소
T. 055)282-0382

관
세
조
사·

심
사

단장 노 갑 식 변호사
뉴탑 법률사무소
T. 055)285-8114

특
허·

법
률

엄 익 삼 법무사
법무사 엄익삼 사무소
T. 055)285-5700

생
활·

법
률

김 종 업 노무사
창원노동법률사무소
T. 055)274-5442

노
무

이 창 호 세무사
미래로 세무법인
T. 055)287-8900

세
무

서 판 수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T. 051)466-2208

국
제
무
역

관
세·

F
T
A

박 동 식 변리사
특허법인 남촌
T. 055)298-1995

산
업
재
산

박 철 홍 대표
용성씨엔에어㈜
T. 051)645-8000 

무
역
물
류

이 혜 영 변리사
법무법인 금정
T. 055)604-1995 

산
업
재
산

오 수 한 대표
GTS국제물류㈜
T. 055)251-0003

국
제
무
역

권 혁 태 회계사
이산회계법인
T. 055)265-0015

회
계·

세
무

설 상 석 공학박사
창원대학교 / 교수
T. 055)231-2891

R
&
D

정
부
과
제

강 명 호 교수
경남대학교
T. 055)249-6450

R
&
D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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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단경남지회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주요생산품

(자)동일콘크리트 최민교 055-331-6668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159 콘크리트 블록

㈜ 수엔지니어링 최영근, 최기충 055-780-5000 경남 양산시 옥곡7길 24-2 (남부동) 1층~5층 환경영향평가

㈜ 유선기어 최상기, 최성필 055-781-2020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 120 (산막동) 기어부품

㈜ 큐씨아이 이정환 055-602-619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612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테크동)

probe styli

㈜ 하이스텐 김국진, 김종재 055-329-0837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113-79 신축가동식 관 이음쇠

㈜가산기업 한덕주 055-283-7282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07 자동차부품/전자부품 사출

㈜가야데이터 김청옥, 하만정 055-790-9598 경남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5 CDPe

㈜거명인텍 손경목 055-342-3841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82 GLASS WOOL

㈜거산기계 박용기 055-343-434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77 건설폐기물

㈜거양금속 김학순 055-570-52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14-3 자동차용 단조 부품

㈜건세고압 양용길 055-386-2224 경남 양산시 소주로 119-29 (소주동) FORGED FITTINGS

㈜경성엠티 진성규 055-294-16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6 (팔용동) 방산품

㈜경성하이테크 신우철 055-343-3561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20 전력절감기/산업기계/자동차및전기

㈜경인테크 최용준 055-263-5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71번길 6 (팔용동) spindle

㈜그랑쏠레이 전용준 055-385-7522 경남 양산시 주남마을2길 55 (주남동) 0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

㈜글루칸 조형래 055-762-0275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25-15 폴리칸(Polycan)

㈜금호이엔지 권병수 055-354-3827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산단1길 90-24 선박철의장품

㈜기미전자 김윤길 055-345-5322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40-13 전기오븐렌지 내외장 판금부품

㈜나래에프에이씨 장주환 055-286-606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단북로 36 공작기계 자동화 Panel

㈜나산전기산업 배종훈 055-291-6887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42 배전반

㈜남경테크윈 김상조 055-322-942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48 자동화 설비

㈜남보 박순한 055-762-6867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25-21 페니트리콤

㈜네오넌트 조인호 055-781-0119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0길 31 (호계동) Transmission Parts

㈜녹원 신미경 055-238-9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17-25 (신촌동) 건설기계 및 중장비 부품

㈜뉴트리어드바이저 이지혜 031-7018-0050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어방동) 창조관 402-1 자외선차단 골프패치

㈜느티나무의사랑 정선희 055-912-5551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70-2 무릎담요

㈜다산 구길용 055-262-117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66 (양덕동) crank/shaft

㈜다이나솔루션 안원대 055-323-6665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174 G.COL-E

㈜대경벤드 김학철 055-364-1870 경남 양산시 어실로 115 (유산동)
배관용 강제 및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

㈜대경케미칼 이한 055-331-8830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 80 (우계리) 양면점착테이프

㈜대광금속 서현우 055-337-027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99번길 101-68 볼트,니쁠,cnc가공

㈜대길산업 변대영 055-323-3611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 107 해충끈끈이

46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주요생산품

㈜대성파인텍 김병준 055-289-488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27(외동) SEAT RECLINER

㈜대영시스템 황갑열 055-331-5050 경남 김해시 서김해산단로 20-7(풍유동) CABLE & HARNESS

㈜대원정공 이종한 055-367-7685 경남 양산시 북정공단2길 119 (북정동) 다이캐스팅 금형

㈜대진에이치에스 임사현 055-339-5805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4길 59 3층 유압기기

㈜대한로프 박성호 055-338-2741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36-31 선박 계류용 섬유 로프

㈜대형네트윅스 송종근 055-1552-79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4 (팔용동) 302 지능형 플랫폼

㈜대호아이앤티 김한준 055-715-223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211 (양덕동)  
표준공장 3호동 5층

중앙제어시스템(CNU,BNU,I-Module)

㈜대호테크 정영화, 이연형 055-292-05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7 (팔용동) 자동화장비

㈜대호하이드로릭 손호연 055-606-752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23 (신촌동) 즁장비용 유압용 레귤레이터

㈜덕성테크윈 김덕수 055-286-84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57 (신촌동) 항공기엔진부품

㈜동경케미칼 송동준 055-346-1311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 559-1 부직포 및 펠트제품

㈜동방주물 정삼석 055-391-0751 경남 밀양시 하남읍 하남산단1길 113 홀더

㈜동산테크 심현석 055-237-37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169 알루미늄주물

㈜동신지티아이 임형택 055-713-67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1213호,1214호(팔용동, 스마트업타워)

측지측량

㈜동아시스템 방기영 055-387-2942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4길 37-36 (어곡동) 공장자동화설비

㈜동아특수금속 노윤경 055-586-7391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28-16 비철. 금속가공

㈜동진금속 김영수 055-387-7588 경남 양산시 죽전3길 15 (용당동) END RING

㈜동화티씨에이 손태호 055-367-0033 경남 양산시 그린공단2길 27 (매곡동) 동및 동합금관

㈜동화하이테크 조정혁 051-323-2219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3길 96 (유산동) Induction Heater

㈜디에이치엠 조정오 055-758-9300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491-42 자동차부품

㈜디엠테크놀러지 조창제 055-587-1775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1길 1 Gantry robot system

㈜디케이금속 이선동 055-343-98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8-1 (부원동) 밸브실

㈜럭키테크 최창호 055-253-86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769번길 88 금형

㈜로봇밸리 박명환 055-286-92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132 (신촌동) 첨단 지능형 제조로봇

㈜리노펙 원명수 055-338-77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82 RUBBER SEAL

㈜립스 홍순명 055-350-8225 경남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100 직관

㈜매트론 김현식 055-232-594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204번길 9 (팔용동) 평면변압기

㈜메트로테크 송민섭 055-286-689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5번길 47 (웅남동) 전자제품관련 산업용모형

㈜명성 정보영 055-342-8931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83 농산물세척, 살균 시스템

㈜명승 이동명 055-337-7614 경남 김해시 장유로116번길 73 (부곡동) 1층 골프연습기

㈜명천공업 김춘식 055-852-6435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59-37 스피드 기어

㈜미래에스티 이두경 055-328-3933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263-89 (우계리) 과일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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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전기통신 강길수 055-932-5889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26 동보,경보장치

㈜보광 송영숙 055-346-2727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74 자동차용 Door,Hood외

㈜본시스템즈 김창현 055-296-93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156번길 5-15 ㈜본시스템즈 감속기

㈜부경산업 박권종 055-253-811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518 전체 도로표지판건설안전용품

㈜부경시스템 주기완 055-374-4016 경남 양산시 어실로 281 (어곡동) 극판 포장설비 제작

㈜부성원심분리기 강순자 055-386-7745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3길 106 (호계동) 원심분리기

㈜부일화스너 정현철 055-723-2336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216번길 164 bolt

㈜비제이 배인숙 055-299-42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769번길 40-2 금속제창

㈜비즈 유경숙 055-761-5387 경남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지식산업센터 4층, 418호 경영컨설팅

㈜사릭 고재곤 055-286-855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62번길 61 (성주동) 사릭 OIL COOLER

㈜삼도산업 수출포장 도경남 055-586-5582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228 ㈜삼도산업 수출포장 목상자

㈜삼영엠아이텍 김대권 055-342-30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 스마트업타워 1507 비파괴검사

㈜삼오 이진환 055-335-8901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56-12 버스용 밤바,메타후드,탱크카바

㈜삼원기계 전순도 055-338-7733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30번길 12-5 자동테이핑기계(SWTM-120N)

㈜삼정이앤더블유 방영접 055-296-355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78 PISTON ROD, CROSS HEAD

㈜삼현 황성호 055-294-00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45 (팔용동) Brush Holder Assy

㈜상일코스템 하상채 055-325-3131 경남 김해시 장유로 77-68 (부곡동) 가전부품

㈜서궁 송석웅 055-586-2320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무로 217-38 자동차 부품용 베어링 가공품

㈜서일특수목재 강종섭 055-716-0388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사기점길 33 서일특수목재 방부데크재

㈜성림섬유 변상기, 변규학 055-372-4001 경남 양산시 충렬로 225 (유산동) ZENTRA 2.5D Bump Type

㈜성림엔지니어링 정성일 055-266-008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5번길 59 (웅남동) 금속절삭용 전용기

㈜성미 손완희, 윤태규 055-329-1117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67-4 선박선실용 방화문

㈜성산툴스 이인수 055-283-375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6 (팔용동) END MILL, DRILL, REAMER 외

㈜성원공업 변규석 055-335-215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53번길 30 (어방동) 트렌스 미션박스

㈜성일 김성진 055-346-149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031번길 20 SMC 물탱크판넬

㈜성일엔텍 박구현 055-760-6200 경남 진주시 범골로54번길 30-9 (충무공동) 비동 309호, 
312호, 313호(충무공동, 드림아이티밸리)

SNR 하수고도처리시설

㈜성일정판 신판갑, 손말수 055-325-1405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372 팩케이스, 건강식품박스외

㈜성진일렉트론 이상언, 이동준 055-338-0070 경남 김해시 삼안로52번길 21 (지내동) PCBA

㈜세강메카텍 손성열 055-585-8332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623-26 . 오일탱크

㈜세진튜브텍 김명철 055-337-0041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1035번길 15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셀온 이광선 055-346-3993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림로 1147-1 태양광 LED가로등

㈜쇼우테크 김상우 055-323-3169 경남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대청동) 8층 중요기록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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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원 손인태 055-339-2111 경남 김해시 안곡로 14 (삼계동) 인버터 및 충전기

㈜승리 한영태 055-374-5560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2길 10(산막동) 천하무적

㈜신라이노텍 김연이 055-582-3532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 57 자동차 프레스 판금 부품

㈜신성사 박문주, 박준승 055-342-4701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10 엘리베이터 부품

㈜신스윈 양재부 055-291-047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9 (웅남동) 콤프레샤 부품

㈜신승정밀 김명한 055-255-8936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20 (웅남동) 반도체장비부품

㈜신화엠티 정진호 055-251-66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5번길 31 (팔용동) JIG & Fixture 개발

㈜신화정공 김병화 055-758-1565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산업단지로44번길 51-11 Hydraulic Cylinder Assy

㈜싸이토피아 장재훈 055-267-371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더블유동(9호관동) 803호, 804호, 805호

스쿨존경보장치

㈜아스픽 이가상, 이기정 055-720-03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19번길 77 자동차부품

㈜아이스펙 한순갑 055-265-3698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71번길 8 (팔용동) 전자파 차단장치

㈜아이엠이 염호영 055-346-1127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558-30 선박엔진용 벨브

㈜알루앤텍 전용민 055-945-5581 경남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256 알루미늄합금 주조품

㈜에스디에스 김원도 055-337-4036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210 자동차 부품

㈜에스와이나노텍 이수욱 055-346-2930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32-31 guide valve

㈜에스유 정원호 055-266-38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195 (팔용동) NC선반 방진구 UNIT 제작

㈜에스텍 박석진 055-232-796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65 연구지원동 
303, 304호(자동차부품혁신센터)

버너화염모니터링시스템

㈜에이치에스글로텍 조인순, 조훈득 055-321-7725 경남 김해시 분성로557번길 35 (어방동) 합성피혁

㈜에이치엠티 강종학 055-271-077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8 OUTER RACE

㈜에이치케이금속 김성훈 055-328-9500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159-30 FLANGES

㈜에이치티에프 이종천 055-586-2121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6길 147 펌프

㈜에코파워텍 조윤숙 032-710-1525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에이동 911호(충무공동) 4R Cover 착탈식 보온재

㈜엔디케이 전윤조 055-326-424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96번길 93 (안동) 자동차 미션부품

㈜엔지피 김은숙 055-252-966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18 ,(양덕동) 10호, 11호 태양광 발전장치

㈜엔티텍 김용덕 055-345-1701 경남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786 DOOR LOCK ASSY

㈜엠아이케이21 권세환 055-256-78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70번길 44-4 (팔용동) 비디오 신호 발생기

㈜엠에이티 이경태 055-342-0523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20 152 기계장치

㈜연암테크 엄주성 055-270-76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36 (웅남동) BALL GEAR캠 방식 ATC개발

㈜영공방 박영종 055-637-6475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5107 거북선모형조립키트

㈜영남메탈 김상열 055-345-3195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74번길 12-3 PIPE COUPLING

㈜영동테크 윤찬헌 055-283-60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40번길 33 (팔용동) 조이스틱밸브 외

49

Global Brand Power 



회원사 명단경남지회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주요생산품

㈜영일정공 유병일 055-585-2915 경남 함안군 산인면 성산로 520 내연기관제조업

㈜영진 이진희 055-386-8284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6길 15 (어곡동) 스테인리스 밸브

㈜영창기업 이강대 055-297-799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59-17 공작기계 O.P

㈜영창로보테크 원종대 055-723-357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96 산업용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오성기전 최정락 055-271-182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농공단지로 15 슬라이드 카바

㈜오토일렉스 배종윤 055-337-2561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218 자동차 부품/친환경기기/생활용품

㈜옥산아이엠티 조동원 055-580-15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316 공업용로

㈜원엔지니어링 신상병 055-548-1771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 (원포동) 케이조선 내 장비유지보수, 장비운영

㈜웰템 박정우 055-294-92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54 (양덕동) 이동식에어컨

㈜유니코글로벌 김영일 055-342-5991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104-38 세탁기 감속기 부품

㈜유니테크산업 이민기 055-346-5775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54-23 UT-6025, UT-6095

㈜유창산공 박재근 055-328-6600 경남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709 관이음쇠

㈜은하 백은하 055-321-3711 경남 김해시 분성로579번길 47 pu polyurethan film

㈜이노텍 조규삼 055-275-027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27번길 52 (웅남동) 무인반송대차 외

㈜이즈파크 김갑산 055-275-316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8층 816-818호

BizGate BSC Plus

㈜이콘 김병근 055-345-0726 경남 김해시 서김해산단로 24(풍유동) 자동제어

㈜인더스콘 안종건 055-283-309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33 (팔용동) 밸리존 
201호(팔용메카밸리지식산업센터)

서보증폭기 및 제어기

㈜인산가 김윤세 055-963-9991 경남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26 인산죽염

㈜장생도라지 이영춘, 박진수 055-771-1000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천로15번길 5 장생도라지 진액기, 맥

㈜장성E.P.S 신민철, 신종길 055-586-7901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2길 134 엘보 및 CLAMP

㈜재상피앤에스 오태강 055-606-377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 스마트업타워 
11층 F1114호

J-One Smart MES

㈜정림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무진 055-355-0910 경남 밀양시 북성로2길 19-20 , 2층 (내이동) 엔지니어링사업

㈜제노라인 송태란, 김봉극 055-323-8866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238-25 주방가구(씽크대)제품

㈜제이씨티(JCT) 송종찬 055-587-1231 경남 함안군 칠북면 북원로 153-123 ㈜제이씨티 산업용 로봇

㈜제이에스티 백정복 055-329-4634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2산단길 32 모터 조립LINE 설비 및 시험기

㈜제이이엔지 정원태 055-375-1243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2길 95 2차전지 생산 이송장치 시스템

㈜제이티씨(JCT Co., Ltd.) 정대영 055-345-2854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12-5 Finning Machine

㈜젬텍 조홍식 055-237-553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72-34 (팔용동) 의료기기-(저주파치료기)

㈜조은환경 조현철 055-884-5678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RCF여과기

㈜지성큐앤텍 박희석 외 055-285-244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81번길 6 (남산동) 트럼베인

㈜지에스엠케이 김갑수 055-713-505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2-17 (팔용동) 제비호동 OIL COOLER ASSY

㈜지큐지원 정해동 055-324-525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306 포장용 포장지

50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주요생산품

㈜진양이피에스 성경훈 055-346-3746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6 ㈜진양이피에스 특수목적용기계

㈜진영산업 여영철 055-345-886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 89-32 농업 및 임업용기계

㈜참스텍 문성인 055-337-1462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1007번길 21 고무시트

㈜천룡정밀 김동석 055-795-6383 경남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45번길 41 COVER DIFF CASE

㈜청담스틸 김철민 055-584-2535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1길 26-32 3층 농업용파이프

㈜청운하이테크 전숙중, 현민 055-381-7971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58-19 ICE-Maker(제빙기)

㈜케이에스씨엔티 유명실, 김석곤 055-388-8359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10길 60-46 Rheoflow PLP-100

㈜케이에프컴스 김태영 055-521-4064 경남 창녕군 장마면 화영2길 45-7 ㈜케이에프컴스 쿨링타워용 FRP 구조재

㈜케이엠씨 차재도 055-760-9905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단중앙로 86 ㈜케이엠씨 Armature shaft

㈜코스 이상곤 055-331-9745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538번길 57-75 TPU(열가소설 폴리우레탄)

㈜크레아코퍼레이션 강문철 055-322-2268 경남 김해시 번화1로 70 (대청동) 802, 803호 3D 공간 제작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콘텐츠

㈜태양케미칼 박도형 055-345-7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378번길 52-9 가전제품패킹

㈜태영이앤티 윤태영 055-363-6670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908 (평산동) 알칼리이온수생성기

㈜태진정밀 백인아 055-387-8764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6길 7 (어곡동) 아이조인트, index jig

㈜터보링크 하현천 055-310-28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03-30 유체윤활베어링

㈜티비카본 박태복 055-387-8992 경남 양산시 둘넘길 18 (소주동) UDPP

㈜티아이에스 이종문 055-274-03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05번길 1 (대방동) , 6층 synERP/synSCM

㈜티에스테크 황병득 055-5917-49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38번길 40 (팔용동) 산업용로봇(Gantry Loader)

㈜페리만&티젠 이상석 055-299-616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3길 23-14 (봉암동) 헬기용 부품

㈜푸른들이엠사료 김윤칠 055-375-751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와곡4길 6 바이오알파골드

㈜풍산테크윈 남시완 055-252-66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37-36 (팔용동) 스프링

㈜피월드 서성경 055-367-6911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로 70 (어곡동) 가전제품 부품 및 인쇄

㈜하이밸 이점수, 백선일 055-345-3810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162 ㈜ 하이밸 유압엑추에이타

㈜한국바이오케미칼 한상훈 055-763-024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14-20 땅거미

㈜한국엔지니어링 장성호 055-391-0246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내2길 8-7 HYDR JACK

㈜한성 한상곤 055-325-997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43-1 MAIN BEARING SHELLS

㈜한성전장 송상길 055-375-1197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로 23 MDPS pcb assy

㈜한영기계 이영식 055-346-4800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54-48 스텐레스 육각,사각,다각

㈜함일셀레나 이동훈 055-345-52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39-17 월드폼

㈜헬퍼로보텍 오창준 055-314-5858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93 자동파종시스템

㈜현대스틸 윤희용 055-585-8971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874 Stainless steel

㈜협성사 최금선 055-383-0751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1082 (북정동) 로터리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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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신하이드로릭 노병무 055-299-71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500 (성산동) HOSE ASSY

㈜화성 박철민 055-532-3979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공단길 23 1층 스티어링 칼럼 재킷

㈜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055-362-8110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1길 10 (어곡동) 산업용특수테이프

HK테크 임무현 055-587-7647 경남 함안군 칠서면 함의로 209-110 HK테크 평면스크린

KTMARINE 박흥수 055-322-7669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120번길 23 선박용 DOOR

NICE TECH 최재경 055-286-908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성산동, SK테크노파크메카동 B109호) 반도체금형, LED금형

거명파워㈜ 박재철 055-345-55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69번길 65 TURBINE부품

경성정밀 ㈜ 김경호 055-346-067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92-14 금형

경풍기계공업 서유억 055-345-3963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재로 260-56 기계부품

고려검사㈜ 김병래, 유라 055-314-0592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 5 (삼계동) 비파괴검사

고모텍㈜ 윤일진 055-345-9790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92 전열교환기

광성기계 이채기 055-313-1885 경남 김해시 장유로149번길 60 (부곡동) 베어링 조립라인

광진정밀㈜ 권상훈 055-232-5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85 광진정밀㈜ 광학렌즈연마기

광호정밀 최상호 055-292-0399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71번길 34 (팔용동) 냉.온, 열간단조금형, 프레스금형

국림피엔텍㈜ 노왕기 070-8244-6902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8길 57 (유산동) 프라스틱자동차부품

극동시험기 이정기 055-587-1128 경남 함안군 칠북면 유계길 87-1 시험기

금광테크㈜ 김민준 055-322-8301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30번길 12-1
밸브, 산업기계, 형상가공, 절연선, 
케이블 제조

기성하이스트 김부용 055-256-837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74 초정밀금형 제작 및 양산

나노아이텍㈜ 정병춘 055-255-256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3길 23-23(봉암동) 
표준공장 8호동 3층

자동차카메라렌즈

나현화이바 김태용 055-329-0806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대로259번길 47-12 코팅섬유

낙우산업㈜ 이용민 055-972-992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수로 116-54 항공기 치공구 / 부품

남도하이텍 ㈜ 신오섭 055-292-16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68번길 17 (팔용동) 자동차부품

남성플라테크 이칠성 055-328-9385 경남 김해시 삼안로52번길 7 (지내동) Lever clutch assy

농업회사법인㈜가고파힐링푸드 윤금정 055-295-16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77 농업회사법인 한차, 허브차

농업회사법인㈜이산글로벌바이오 이준한 055-264-39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82331호 발효 유자 쥬스

농업회사법인㈜하늘호수 서미자, 정아름 055-945-2380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93 한방스킨, 한방영양크림

단일엔지니어링 김봉관 055-286-048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63-35 (신촌동) PRESS 부품

대광화공㈜ 김종배 055-329-0830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37번길 83-43 최루탄

대동정밀 ㈜ 이상동 055-286-648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31 (봉암동) 
대동정밀㈜

BUSHING

대동테크 유명도 055-263-1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81번길 15 (남산동) 항공기 부품

대명산업기술㈜ 김당주 055-327-0864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70-5 저압주조기

대명화성㈜ 김형목 055-342-5451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19 알루미늄복합판넬(alco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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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금속 정병호 055-338-7504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155 특수BOLT 및 NUT류

대영소결금속㈜ 권영현 055-382-996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13 분말야금제품

대영정공 이영호 055-275-7891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5 FEEDER BASE ASSY

대한정밀공업㈜ 김오곤 055-385-1815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4길 39 (어곡동) Nipple 류

덕보기계 한상근 055-238-557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2 (팔용동) 방산부품

도림산업 정신복 055-963-1180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관동길 228 석재품

동명산업기계㈜ 최인우 055-256-36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415-6 유압프레스

동명테크 김주습 055-265-1163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70번길 23 (팔용동) 초정밀 금형부품

동서공업사 채운종 055-261-515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21-1(신촌동) 풍력발전터빈 10MW 부품 개발

동서포장기계 양재근 055-366-0452 경남 양산시 내연3길 20-18 (평산동) 랩핑기, 밴딩기, 테이핑기

동원테크 윤동진 055-266-23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3 (웅남동) , 4동 2호 
(웅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제4아파트형공장)

자동차금형개발 및 생산

동이공업㈜ 김종균 055-760-5570 경남 진주시 남강로1367번길 13 (상대동) 선박용 유압 감속기

동진볼트 전지훈 055-364-5842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6길 82 자동차 부품, 산업부품, 볼트/너트 개발, 제작

동해공업㈜ 송정한 055-354-6977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65-32 냉각탑

동화에이.시.엠㈜ 김한기 055-337-6265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75-21 BAJ (LM)

두남화학 김덕열 055-333-6568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67번길 45
MASTER BATCH, DRY COLOR, 
COMPOUND

두영스텐산업 강영만 055-364-360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6길 135 디자인 휀스

디엔엠항공 황태부 055-854-4890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233 항공기 부품 및 부품제작용 치공구

디엠모션시스템 안동문 055-275-5541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66번길 27-21 (신촌동) 차기다련장 유압모타펌프

마이어코리아㈜ 이종판 055-267-807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 프리빌리지 2차 211동 
1003호(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9번길 15)

Mayr제품 / 델타로봇 / 모바일로봇

매그날㈜ 현석정 055-353-3207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394-21 magnesium alloy ingot

명신금속 윤명옥 055-344-0151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4번길 62 볼트

명창정밀 이명종 055-274-04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5번길 36 (웅남동) LENS금형

미주화학 김무호 055-363-5953 경남 양산시 내연1길 10 (평산동)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 이음관

범한산업㈜ 서정태 055-250-38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2(봉암동) 공기압축기 및 부품

범한퓨얼셀㈜ 정영식 055-224-05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봉암동) 연료전지

부광정밀공업㈜ 박유근 055-342-477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138 캘리퍼 바디

브이아이브이인터내셔날㈜ 구충회 070-4062-7961 경남 함안군 칠원읍 동대이길 303-47 1층 밸브

비광정밀 박차홍 055-295-587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 (봉암동) HOUSING UPPER

비케이시스템즈㈜ 손규열 055-334-1922 경남 김해시 칠산로361번길 8-12(화목동)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삼건세기 ㈜ 강정일 055-338-3030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405 청수공급장치

삼성금속㈜ 정원호 055-329-1067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안길 86 동합금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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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정기㈜ 권대건 055-532-116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공단길 29 농기계부품

삼우엔지니어링 김도영 055-343-8707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23번길 109-23 오토 테핑 머신 시리즈

삼원D.M.P 김윤자,채희진 055-381-0143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8길 54 . EZ Crown

삼원동관㈜ 김갑수 055-345-59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69번길 80 동파이프

삼인엠티에스 김상현 055-311-214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62-15 
리튬이온베터리제조설비제작 / 
철도차량제작및도장

삼현단조㈜ 장진 055-852-512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성지공단길 68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상우정공㈜ 하종덕 055-758-0816 경남 진주시 공단로188번길 12 drive shaft

서륭기계㈜ 조형래, 김증구 055-388-0701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1길 100 (북정동) HYDRAULIC BOTTLE JACK

서린기계공업㈜ 양윤근 055-345-8780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224-26 SOROS

성산기계 하병조 055-262-885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남로114번길 73 판넬

성심마스타푸드 김현진 055-536-0745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52 몽고복분자로만든간장

성지산업㈜ 홍순혁 055-363-8001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5길 67 (소주동) 제철용고무롤(내수)

세계화학공업㈜ 안창덕 055-385-4211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109 (산막동) W-PVC TAPE

세광PMC 김형록 055-552-3905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27번길 72 (남양동) 중장비 부품

세광산업 동근한 055-585-91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장골길 109-1 수처리 제품

세동정밀㈜ 홍경표 055-338-7592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9번길 107-16 선박용 엔진 PIPE

세명엔지니어링 김영옥 055-790-9441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35 항공기 도어 부품

세진공업㈜ 오도환 055-321-946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11번길 22-32 (안동) TILTING ASSEMBLY

수성 김진영 055-314-930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정보산업진흥본부 3동 401

FRP 선박 제품

스카나코리아하이드로릭㈜ 노현방 055-343-9007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30번길 73 선박용 밸브 원격 조종 시스템

스피코㈜ 이성민 055-342-9222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909-43 열교환기

슬로푸드㈜농업회사법인 이강삼 055-884-0909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17-22 생강품은 도라지배즙

신승전기 ㈜ 김태근 055-231-6707/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47 냉각수예열기

신우금속㈜ 김오준 055-585-2830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10 플랜지

신창기계 ㈜ 구자도 055-296-035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4길 74 (봉암동) HOSE CLAMP

신한에어로㈜ 최민경 055-604-8600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4길 29 공기압축기 관련 부대장치

신화에프엠㈜ 신현수 055-326-2362 경남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45-1 식품자동화 설비(Noodle Plant)

신화철강㈜ 정현숙 055-238-787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65 (팔용동) Steel 가공품 (배관용 탄소강관 등)

실버팍스 이재완 055-343-359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4 유아용품

씨누코㈜ 최민호 055-263-206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테크동 412호 케이블

씨앤에스㈜ 최영숙 055-345-6515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13길 67 (산막동) 산업용 후렉소 프린터 슬로터

씨에프산업 최인규 055-583-4225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공단길 54 Hook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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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젠토㈜ 진남수 055-943-9176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60 젠토마이신

아림기공 남기숙 055-364-1092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로 136 (어곡동) 갑판기자재

아이에스엘계기(유한) 이임수 055-238-10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18 (팔용동) 온도센서

아이엔테코㈜ 김익진 055-293-9798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165
중앙집중식 Chip 
처리장치,쿨란트시스템

에스비비 ㈜ 이태형 055-724-0204 경남 김해시 계동로 241 (대청동) 803호 BIOPAVE

에스앤코리아 박성수 055-716-9882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169-5 기능성 필름

에스엠에이치㈜ 정장영 055-289-64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드림동 101, 201, 
501호(팔용동, 창원테크노밸리)

CSU

에스지솔루션㈜ 조정현 055-719-3001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10번길 7 (성주동) 탄구동장치

에스티엔에이치 홍정민 055-785-4680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3길 47(호계동) BUTTERFLY VALVE

에이엔테크 권오홍 055-299-07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21(팔용동) 밸브용 부품류

에이치루브텍 박경환 055-912-8007 경남 양산시 어실로 469(어곡동) 배합유

엔엔엔코리아㈜ 이석부 055-582-3466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문길 17 워터펌프임펠라

엔포스㈜ 장병호 055-716-26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성산동) SK테크노파크 
넥스동 806호

MCS-10

영일케미칼 ㈜ 문형열 055-345-9411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216번길 140-14 리저버 ASSY

와이제이산업㈜ 이재호 055-582-7481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2길 84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우리테크 양재동 055-342-6958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8-41 샤프트 및 롤러

우림테크 이삼연 055-275-7442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365 (웅남동) 금속표면처리

우성정공㈜ 성현석, 김정자 055-758-1256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259번길 54 예취칼날조합

우신산업㈜ 김희도 055-251-217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로 31 전자렌지 도어 등

우정엔지니어링㈜ 최정호 055-582-7301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507 배관 조정관 계측 및 제작

우주기전㈜ 김민균 055-294-652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68번길 42 (팔용동) SHAFT ASSEMBLY

우주용사공업㈜ 김원웅 055-587-1448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6길 24-7 해양플랜트 TSA 코팅

원덕금속㈜ 김석조 055-256-3781 경남 함안군 군북면 국우로 128 자동차부품

원창단조함안제2공장 이현석 055-585-97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전2길 97 sprocket21t,cylinder,츄비힛지

위미르㈜ 김영주 055-299-665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정보산업진흥본부 3동 601호

엘라디스(ELADIS)

유니버셜오일㈜ 손인호 055-338-7255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15-8 (25) SOLEX series 외

유진금속공업㈜ 박성기 055-323-863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156 Fly wheel Housing

유창공업㈜ 박준걸 055-286-029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60번길 6(신촌동)
발전설비 
기자재(수력.원자력.가스터빈.화력)제

유한회사 코아시스템 강순옥 055-256-4456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팔용동) 705호,706호 
신화테크노밸리

신생산계획시스템(Core-APS)

은성전자㈜ 윤해숙 055-331-8181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375번길 148 진공청소기 흡입관

이더블유에스코리아㈜
마티아스바이겔에, 

박중한
055-267-8073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01 (주촌면) 브이디아이 툴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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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산업㈜ 김두식, 김경식 055-266-25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 304호, 
309호~314호

GTEMS

이앤이㈜ 김유중 055-297-08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단로 52 극저온 다출력 레벨센서

일평기연 이광용 055-274-43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62번길 74-29 (성주동) 프레스 금형 제작

정우M.S 서정석 055-346-46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01번길 8 MAIN SPINDLE

정일기업 박일동 055-275-78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 59 (신촌동) CNC선반

제이케이미크론㈜ 김광민 055-362-2303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3길 42 (호계동) 자동화 설비부품

조일엔지니어링 김영태 055-286-14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60번길 11 (신촌동) 항공기엔진부품

㈜광산 이수태 055-267-9949 경암 한안군 가야읍 남문길 66 공기관폐쇄장치,관이음쇠,히팅코일유닛

㈜동구기업 류병현 055-256-1700 경남 창원시 정동로 62번길 60 프레스 금형 제작

㈜세양 김광노 055-855-2170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59-3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 고려이노테크 허혁 055-221-960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95 Li-in 밧데리용 Pack 라벨

㈜ 나산 박순곤 055-296-9736 경남 함안군 칠북면 북원로 118-3 공작기계부품

㈜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

김바오로 063-782-7779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1길 398-4 흑염소진액

㈜ 다울피피티 방세진 055-326-091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3-1 봉화빌딩403호 친환경, 고능률 자동용접시스템

㈜ 드림콘 김영규 055-381-0300 경남 양산시 영동2길 10 (산막동) 콘택트렌즈

㈜ 디에스피 김진형 055-323-8521 경남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439-24 컬러스테인레스스틸 건축내외장재

㈜ 리컴퍼니 최성미 055-716-07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사림동) 미래드림 
308호

서비스, 제조업

㈜ 서전일렉스 이연 055-224-512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6층 
601호(성산동,에스케이테크노파크)

HDCAST

㈜ 성호전자 이준식 055-253-73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153 (내동) 케이블조립체

㈜ 세양 전병선 055-362-4690 경남 양산시 용당산단4길 13 (용당동) DMB ANTENNA

㈜ 세진에프에이 차현철 055-343-9296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61-13 자동화라인설비

㈜ 신선에프앤브이 이영섭 055-974-0761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462-14 아띠 젤리

㈜ 신성그린텍 하규식 055-336-0190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59 (어방동) 자동차용 안테나.전자부품

㈜ 신원이엔지 김형섭 055-345-4311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50 CONTROL BOX

㈜ 에스엔티 양재호 055-582-5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북실길 30-44 LCD IN-LINE AGING SYSTEM

㈜ 에스프로 이성미 055-231-656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구미길 42-3(아미휴먼빌) 
203호

컴퓨터 시스템

㈜ 엘프시스템 정병수 055-266-17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복산단1로 10 (신촌동) 레이저용접 자동화 장비

㈜ 영신오토모티브 강영전, 강희원 055-337-32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260 1층 자동차용 웨더스트립

㈜ 영진테크 박근종 055-252-997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204번길 25 (팔용동) 단조기계

㈜ 우성네이처 반경옥 055-332-2954 경남 김해시 서김해산단로 40 (풍유동) 협작물 처리기

㈜ 이도 정인주 070-4048-7473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길 7-1 스마트 유체 가속기 (edox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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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정밀 황종원 055-752-8582 경남 진주시 남강로1385번길 27 (상대동) 기어펌프 및 기어펌프부품

㈜ 청림열처리 임현필 055-853-71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공단로 55 자동차 부품

㈜ 키프코전자항공 정경안 055-251-91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68번길 18 (팔용동) TICN TMCS/TIPS/LCTR/TMMR

㈜ 타키온네트워크 서병환 055-298-173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6-17 통신공사

㈜ 태강테크 곽상남 055-286-8866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396번길 26 공장자동화설비

㈜ 태영엔지니어링 박영용 055-273-92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38 (팔용동) 항공부품(엔진COVER)

㈜ 풍성정밀관 정임근 055-338-8245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302번길 81 스테인리스 및 특수합금 정밀관

㈜ 플랜디 조완제 055-287-359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신관 W101-1호 경남교육박람회

㈜ 한진산업 윤영술 055-375-40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981-48 ICU

㈜ 해성산업 박경희, 최수용 055-544-518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28번길 8-20 (석동) 카메라부품, 휴대폰 부품

㈜고려화스너 이명현 055-582-3663 경남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43 LG냉장고 사출품

㈜광동 장익수 055-345-1112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388-36 플라스틱 박스,시트

㈜금산테크 이창원 055-723-3001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147번길 33-12 PUMP BED

㈜기성대정정밀 김병성 055-372-3418 경남 양산시 용당산단1길 5(용당동) CROSS SHAFT SHORT

㈜대왕 박명규 055-391-2111 경남 밀양시 초동면 범평로 132 가쓰오부시(훈연다랑어)

㈜대현 이기영 055-532-0338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야모전길 27 차광망

㈜동환시스템 김용희 055-295-14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넥스존 910호 PCB제품

㈜듀텍 구종환 055-346-5771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9 밸브

㈜범안 안성분 055-287-8399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단남로 70 주상변압기

㈜블루인더스 정천식 055-604-0068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4길 17-30 (어곡동) 블루 보건 및 방역 마스크

㈜비앤테크 박숙이, 방용휘 055-785-0665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48-5 ,4동 
연합화스너타운

음식물처리기

㈜비케이메디케어 박영준 055-388-5838 경남 양산시 용당산단1길 6 (용당동) 원에이드 탄력밴드

㈜승산정밀 조홍철 055-252-58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70번길 44-13 (팔용동) K-9

㈜에스엠이앤티 김해진 055-328-3881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98-29 본사 탈취장치

㈜에스지이노베이션 최용필 055-340-35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42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에이치엔아이컴퍼니 하현일 070-4760-0506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1길 34-1 초음파 자동세척기

㈜엔엠씨 송도훈 055-910-3578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2길 114 구동용 전기모터

㈜엠에스티 조영주 055-252-562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80(양덕동) 표준공장 
7호동 7층

공작기계용 냉각유니트

㈜원일현대에프엔티 김상태 055-346-0680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 468 단조제품

㈜윈테크 김성우 055-587-2340 경남 함안군 칠원읍 호곡1길 113 자동화 설비 및 전자 부품

㈜정인테크 김승용 055-374-711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503-34 스틸보빈

㈜제이디 박중건 055-755-9333 경남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504호(진주지식산업센터)

자가 복원이 가능한 연안 감시용 
수상드론

Global Br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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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개발 남희경 055-367-0485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11길 116-45 (산막동) 1층
방수, 도장공사, 실내건축공사, 
지붕건축물조립

㈜카프마이크로 이인권 055-854-9882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6 와이어하네스

㈜칸 현장환 055-639-7600 경남 거제시 용소1길 105 (아주동) (아주동, 칸빌딩 3층) Rig Technical Service

㈜코펙 서성호 055-329-0356 경남 김해시 분성로569번길 40 (어방동) 탈황설비 열교환기

㈜킴텍 김종수 055-252-58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서로 34 카메라부품, 정수기부품

㈜타누스 이영기 055-345-222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69번길 62 자전거타이어

㈜태승뷰티산업 하영우 055-353-2231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길 7-3 샴푸,바디워시,린스,바디로션,스킨,로션,외

㈜태진메탈 남태현, 조진구 055-795-0795 경남 진주시 돗골로46번길 24 (상평동) 트랙터용 뒷차축

㈜태창이엔지 곽태영 055-672-2360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플랜트용 Pipe spool

㈜한국선박기술 오동섭 055-355-1350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산업단지길 293 GRP Pipe

㈜한성디에스 이병원 055-286-544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17 (신촌동) GEAR BOX ASSY

㈜현진이엔피 진홍덕 055-346-7490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396번길 61-53 환경오염방지시설

㈜에이치티테크 김진석 055-374-8520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 108 건설장비 유압기기 / 자동화라인 부품 

주영산업 ㈜ 성호진, 성준학 055-386-1901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11길 36 (유산동) 선박 중방식 도료

㈜오토엔 이권재 055-237-5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28-6 (웅남동) 
로봇개발어플리케이션, 
조립공정자동화시스템

㈜제노라인 강호철 055-323-8868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196-12 주방가구(씽크대)제품

㈜창민테크론 김민재 055-586-7715 경남 함안군 칠원읍 갈티길 93-1
방위산업(단열제, 마개, 커버류, 
HeatFlex)

㈜한울 윤정호 055-934-0145 경남 합천군 합천읍 계림2길 27-44 토탈잔디

준엔지니어링 ㈜ 전형진 055-761-0635 경남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진주지식산업센터 
510호

선박설계

중앙아이앤씨 조용석 055-289-664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81번길 22 (남산동) 고온단열제

지성정밀 김기수 055-264-638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81번길 23 (남산동) 프레스 금형

지엔아이솔루션㈜ 이기태 055-646-8643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794 2층 비파괴검사

지원 허순돈 055-276-187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156번길 8 gear

진영티비엑스㈜ 김준섭 055-295-280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501 (내동) Turbine Blade

진주특종제지㈜ 정창욱 055-752-6071 경남 진주시 남강로1367번길 14 (상대동) 박엽지,로루지,크라프트지

창신이앤피㈜
이호준, 이행연, 

신상호
055-582-5818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 19 대기오염방지시설

창영산업 윤영주 055-231-259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30 공작기계 cover ass'y

창용기계공업사 임영호 055-286-47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 39-29 (신촌동) 칩컨베이어

창원기술정공 오병후 055-282-56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9번길 19 (성주동) 서보실린더유압제품

창원정공㈜ 하재붕 055-332-4411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70 산업설비및자동화용접치구

천마기계㈜ 조용민 055-757-6345 경남 진주시 공단로 54 (상평동) 유압 FLANGE

회원사 명단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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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공 유한책임회사 이천호 055-286-788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112 (양덕동) 베아링

청방네트웍스 ㈜ 안재홍 055-604-39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드림동 402호 전송망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칸에스티엔㈜ 구본생 055-211-8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93 (양덕동) 표준공장 
2호동 4층

workholding solution

케이원텍 최원출 055-264-710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27번길 78 (웅남동) 방위산업용 케이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케네스민규리 070-4864-2621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4 공군 초등훈련기 KT-100

코리아시스템㈜ 김지원 055-385-1557 경남 양산시 용당산단3길 37 (용당동) 경남 양산시 
용당산단3길 37 (용당동)

GARNISH ASSY 외

코모㈜ 정선재 055-292-457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단로 36 시험장비

코스메디슨 정주영 070-7715-9922 경남 김해시 분성로 562(어방동) 차량용 광택코팅제

코애드 이철용 055-238-94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스마트업타워 506호 시설물, 조형물 제작

태광엠앤에스 ㈜ 이규태 055-255-673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1길 35 골리앗크레인제작, 조립설치공사

태림산업㈜ 오승한 055-281-9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57 (성산동) 차량 조향 장치 부품 생산

태영산업 ㈜ 윤종국 055-352-8888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329-21 모노아세테이트 필터

태일산업 유현상 055-586-4157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무로 217-19 K-9 포미환

테라사이언스㈜ 지서현 055-213-7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78 유압용관이음쇠

토탈엔지니어링㈜ 성해진 055-313-2123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719번길 23 (내덕동) ram piston valve

티파테크 ㈜ 고모리아끼라 055-274-577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39번길 53 특수 금속가공 공작기계

풍성식품㈜ 남지곤 055-521-2109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도천중앙로 161 (죽사리) 산분해간장원액

하나테크닉클샤프트 정성래 055-587-2323 경남 함안군 필북면 북원로 25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경태 055-884-448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3-15 알토리알밤

하이에스지 김동범 055-274-2581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308-14 (웅남동) 유압기기

한국마그네슘 김영순 055-287-5781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길 113-29 마그네슘 합금 제조

한독기계㈜ 박춘욱 055-755-9706 경남 진주시 공단로140번길 12 (상평동) CASING

한토커팅시스템㈜ 문일우 055-312-8401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17-17 CNC GAS/PLASMA CUTTING MC

해암테크㈜ 천기식 055-238-2213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9번길 18 (성주동) 동력전달장치 부품제조업

현대강전㈜ 김용수 055-264-6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3(웅남동, 창원제4표준공장) 5동 8호 차단기, 개폐기, 전동기

현무정공 장대진 055-322-520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11-33 (안동) 자동차부품

현주산업 정현근 055-762-7220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30 자동차밋션기어류

화성지엔아이㈜ 김원철 055-253-37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3길 23-23 , 8호동 (봉암동) Cable Harness

화영상사 손화현 055-322-2201 경남 김해시 분성로579번길 33 (어방동) 자동절체식압력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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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플라스틱 사출 &조립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259-2번지
TEL : 1544-7399 / FAX : 055-385-7736   www.kuklim.kr

KUKLIM
Plastic New Technology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량 기업!

자동차 부품 시작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www.kuklim.kr

Seat Assembly
Sunroof Moving 
Mechanism

Rear Seat A/REST Part
Other Parts
New Parts

Cush Suspension 
Spring Ass’y

Under Cover 
Sub Ass’y

Seat Rail Retainer Ass’y

Height Adjuster Ass’y

Shield Cover Ass’y

등받이

시트

시트 언더커버에 장착되어 시트의 각종 
시트의 각종 무빙 전동장치, 전자장치 기능을 
작동을 하게 해주는 중앙장치 역할

균일한 품질과 치수 정밀도로 무빙 시 작동 소음이 없는 
고감성의 시트 레일 리테이너로, 레일 치수에 따라 리테이너 
볼 사이즈 및 컬러가 상이하게 적용(고정밀 제품에 적용)

운전석 및 동승석 승객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탑승자 체형에 맞게 전동시트 
무빙장치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

시트 레일을 보호하는 커버에 탑승자의 편의에 맞도록 
전동시트 무빙 장치를 적용한 시트 쉴드 커버

제품소개



창의적, 비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최고로 여기며 
고객과 함께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신의, 성실, 지속, 양보의 미덕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상호 발전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업종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특화된 제품으로 
기업 간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에 작은 보탬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천 사업장
Sacheon Factory 

산청 사업장
Sancheong Factory

낙우산업
LAKWOO INDUSTRY CO., LTD. 

창조적 도전정신과 
열정적 소통

KS Q 9100인증 Nadcap인증

• 비금속 광물 정제	 • 정형 세라믹
• CO₂ 포집 촉매	 • 발전소 연소 첨가제
• 임야/발전소 조성

• 항공기 치공구 제작	 • 항공기 부품 제작
• 반도체 설비 부품	 • 방산 부품 제작
• 전자파 차단기 모듈

주요제품

5221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수로 116-54 (차탄리 680-10)
Tel. 055-972-9922 Fax. 055-972-9925   http://lakwoo.co.kr

| 발전소 연소첨가제 | | 항공기 판금 부품 | | 항공기 치공구 | | 항공기 기계 부품 |



당사는 LG전자 1차협력사로서 연간 약 120만대의 샤프트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경영 최우선”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R&D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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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화 아르테 
아이크림

모리화 아르테 
크림

모리화 아르테 
로션

모리화 아르테 
토너

모리화 아르테 
에센스

㈜태승뷰티산업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길 7-3 
Tel. 055-353-2231   Fax. 055-353-2298   www.tscosmetics.kr

Morihwa
Arte 모리화 아르떼

피부를 탄탄하게 채워주고
피부에 생기있게 빛이 납니다.
피부 근본으로부터 다시 깨어나는 변화를 선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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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보세요!

모리화 아르떼의 
5가지 피부 혜택

보습
Moisturizing

영양
Nutrition

미백
Whitening

주름
Wrinkle

수분
hydrating

허벌 & 내츄럴_ Herbal & Natural 포렌테라_ Forenthera 보디아노_ Vodiano 휴무스_ Humus Soap

기초부터 탄탄하게
놀라운 피부변화를 더해 주는 2대 활성성분

생활화장품 전문기업 | 화장품 제품 생산  I  생활용품 전문OEM 생산  I  최적의 OEM/ODM 개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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